
과거 십자군 원정과 제국주의의 

이미지는 힘, 승리, 능력, 지배 등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최근 100년

간 무슬림들안에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훨씬 더 많고 자신의 이슬

람 종교에 대한 자긍심이 고조됐다

는 것이 무슬림 선교의 최대 장애

이다. 

특히 유럽 열강들이나 선교사들

에 의해서 도입된 기독교와 세속 문

화에 대한 반감은 바로 무슬림을 병

들게 하고 자존심이나 정체성마저

도 뒤흔들 수 있는 전염병으로 간

주된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무슬림형제

단”(Muslim Brotherhood)은 이슬

람이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 방어기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권역이 아닌 서구에 

대한 테러는 바로 “멀리 있는 적” 즉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무슬림을 억압하는 외부 세력에 대

한 선전포고와도 같다. 그래서 9.11

사태는 상징적으로 더 이상 무슬림

들을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지난 2006년과 2010년에는 아프

간에서는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가 

극도에 달해 만약 무슬림이 크리스

천으로 개종하면 투옥되거나 살해

될 수 있다는 위협에 시달릴 정도였

다. 파키스탄에서는 무슬림이 크리

스천으로 개종하면 배교라는 이름

으로 투옥을 당했고, 심지어는 길거

리에서 살해를 당할 정도였으며 푼

잡 지역의 주지사와 크리스천 장관

까지도 배교에 반대했다는 명목으

로 암살될 정도였다. 

그러나 강경 입장으로 이슬람식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복음에 대한 무슬림들의 갈

망을 더해졌다. 즉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과 아프간에서의 수

니파 정권의 득세로 인한 탈레반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샤

리야 법을 따르기보다는 예수 그리

스도의 사랑에 목말라했기 때문이

다. 물론 박해가 뒤따르기는 했지

만…

또한 정치적으로 극단이슬람주

의 정권들이 득세하다가 다시 평정

을 찾으면 이상하게도 무슬림들은 

알라 하나님보다는 기독교의 하나

님에게 빠져들기도 했다. 1989년 아

프간에서 소련을 몰아낸 무자헤딘 

세력 집권이후, 이라크에서의 수니

와 시아파의 정권 다툼이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의 자연재해 이후 

무슬림들은 알라가 아닌 예수 그리

스도에게로 귀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리스천 진영에서도 과

거의 적대주의적 접근 양식에서 벗

어난 새로운 선교를 위한 논쟁이 개

화하게 된다.  

더 이상 펫 로벗슨, 제리 팔웰 그

리고 프랭클린 그래함 식의 정형화

된 도식, 즉 이슬람은 개혁될 수 없

고 대화할 수도 없는 악한 종교라

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자는 움직임

이 가시화 된 것이다.

9.11사태 이후는 크리스천과 무

슬림 양 진영에 서로가 어깨를 맞대

고 평화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사

명을 일깨워주었다. 9.11 비극으로 

반 이슬람 정서가 고조될 무렵, 시

애틀의 크리스천들은 이슬람센터

의 무슬림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많

은 신학교 이슬람이나 선교학에서

는 심지어 남침례교까지도 무슬림

들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

에서 벗어나 가슴에서 우러나는 대

화를 모색해나기 시작했다.

신학에서도 이슬람에 관한 크리

스천 서적들이 변증학에서 다리를 

놓는 형태로 변화됐고, 영적 영역

에서도 이슬람과 기독교 서로가 대

립각을 세우고 대치하는 것이 아니

라 화해와 협력 모드로, 선교와 교

회 개척에서도 이슬람에서 크리스

천으로 개종해도 무슬림이라는 사

회적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무슬림으로서 살았던 모든 것에서 

해방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

이 교환됐다.          
<3면으로 계속> 

무슬림들의 예수그리스도 따르는 열기 기대!

2011년 9월 17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제 1351호□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에 순종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시

고 특히 뉴욕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9.11사태 10주기를 맞
으며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은혜

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

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금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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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다원주의 연구 (5)
조진모 목사(합동신학교 교수)

7면

인터뷰
김승천 목사(파리 퐁뇌프장로교회)

16면

영혼의 쿠션 키우면 자유로워진다!

2면

진정한 리더는 잃어버린 신뢰 
회복할 수 있어야

3면

선교학자들은 현대 무슬림 선교는 카이로에서 1906년에 무슬림 세계 

선교대회를 열면서 시작됐다고 본다. 그 이후, 약 100년간 많은 시행착오

가 있었고 무슬림 선교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돼왔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에 무슬림들 안에서 자행됐던 서구의 십자군 원정과 제국주의로 그

들을 무참하게 죽이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억압했던 역사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무슬림 나라들이 서구 

열방에서 독립하면서 무슬림 선교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소위 “식

민지 선교” 양상으로 서구 국가들은 기독교를 통해 식민지를 지배하는 형

태에서, 대부분 무슬림 독립투사들과 무슬림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지배

하는 기독교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무슬림 나라가 독립되는 

기쁨을 가져다주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근본적으로 그들

의 마음에 쓴 뿌리로 남아 있게 됐다.

그러다보니 지난 1세기는 명목상의 기독교를 등에 업고 들어온 서구 세

속문화에 대한 무슬림권의 반감이 극에 달하게 되고 그 결과 급진이슬

람주의의 아류로서 무슬림형제단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탈레반이

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집단의 등장으로 9.11사태와 같은 비극을 겪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선교로 저명한 우드배리(J Dudley Woodberry) 풀러신

학교 교수는 9.11사태이후 달라진 무슬림 선교의 동향을 소개하면서 효

과적인 선교를 위한 발판을 제공해주고 있다(Muslim Missions: Then & 

Now - How a terrorist attack reshaped efforts to reach Muslims).

CT, 풀러신학교 우드배리 교수의 9.11사태 후 달라진 무슬림 선교현장 소개
뉴욕교계가 9월 15일 맨

해튼 리버사이드교회(사진)

에서 열리는 법회에 관련해 

반대서한 및 성명서를 발표

했다. 

뉴욕불교사원연합회와 리

버사이드교회가 주관하는 ‘

진제대종사 뉴욕방문 대법

회’ 전면광고가 일간지에 나

자 뉴욕한인목사회(회장 김

용익 목사)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

으며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은 리버사이드교회로

부터 참석요청 편지를 받고 

지난 6일 한인교계의 입장

을 밝히는 서한을 발송했다. 

뉴욕목사회는 지난 10일, “타종교의 공존을 인정하되 기독교의 

진리는 훼손됨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내고 경계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혼탁한 시대사상에 편승한 종교다원주의로 인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영적각성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뉴욕의 오랜 역사성과 상

징성을 가지고 있는 리버사이드교회(Riverside Church)에서 불교

의 참선 대법회가 열리게 됨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는 관련 교회 및 신학교에 강한 유감을 표명

하며 진리수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타종교의 공존을 인정하되 기독교의 진리는 훼손됨이 없어야 

하고(롬 1:18) △일치 속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다양성 속의 일치

를 거부하며(고전 12:12) △사랑과 평화를 나누되 하나님 의를 넘

어설 수 없고(롬 1:17)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

는다(행 4:12).”

뉴욕교협은 리버사이드처치 담임목사 및 관계자에게 보내는 서

한에서 “리버사이드처치는 한 개교회로 생각하기보다는 역사와 전

통적 의미가 있는 교회”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건축된 교

회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불교의 법회를 연다는 것은 이방신에게 절

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기독교

인들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번 불교의 법회가 한

인들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기독교 연합체인 대뉴욕지

구 한인교회협의회는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일로 종교간 갈

등이 심화됨은 물론이거니와 반목과 질시가 생겨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라며 법회취소를 요청했다.  
<유원정 기자>

무슬림들에게도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기독교 진리 훼손할 수 없다!”
뉴욕교계, 리버사이드교회 법회 반대 성명서 및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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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목사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

다. 여러 신학교와 교단 소속 

신학교에서 해마다 많은 목사

들이 배출되고, 거기에다가 최

근에는 여자 목사님을 배출하

는 신학교나 교단이 많아서 더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너

무 많아서 선택의 기회나 여유

가 많아서인지 수십 명, 백 수

십 명의 쌓여진 이력서나 소개

받은 목사들 중에 마땅한 목사, 

원하는 목사를 쉽게 만날 수 없

다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각 교단이나 신학교마다 계획 없이 학교운영만 생각해서 많

이 배출하므로 많다보니 목사의 브랜드가치가 떨어졌다면 이

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보며 다소 위로를 받겠지만 만일 요

즈음의 목사의 인격이나 사명감이나 성도들의 사모하는 목사

가 없어서 그런 목사를 찾고 있다면 서글픈 사실이 아닐 수 없

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력은 옛날과 비할 바가 없고 설교도 다 잘

하는데 철저한 사명감과 소명감,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무장된 

지도자형 목사는 흔하지 않다고 하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

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심적, 상식적 신학교 운영보다 단시일

에 목사안수를 주므로 그것을 미끼로 학생모집을 하는 학교도 

적지 아니하므로 더욱더 흔하고 귀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하고 생각해봅니다. 목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

유했느냐보다는 존재감으로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되

겠는데 있으나마나 아니 오히려 있으므로 세상에서 인간 공해

가 된다면 서글픈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탄 할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춘추전국시대

에 많은 스승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업

적이나 교훈, 삶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자들은 다 자신을 잘 

관리하여 존재를 남겼습니다. 목사는 목사라는 이름에 맞는 삶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목사로 남기위해 욕

망이 이끄는 대로 무분별하게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잘 

관리해 목사라는 이름과 직에 걸맞은 존재로 승화시키는 지혜

와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회 정치 제4장과 14장, 15장, 16장의 자격과 조건을 다 

구비하는 것도 질서와 제도상 철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

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

람들에게 존경받는 거룩하고 진실한 성직자로서의 이미지 관

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목사직을 가지고 

목사의 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수백이 아

니라 수천 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

다. 이렇게 목사가 많은데 목사를 찾고 있는 현실 앞에 너무나 

부끄러움과 무거운 가슴으로 오늘도 사역에 임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며 확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목사직을 위해, 그 사명

을 준수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과 거룩한 의리를 지키며 목

사로서의 날마다 결단과 행동하는 삶이 더욱더 필요할 줄 믿습

니다. 그래서 목사의 위기시대를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

면 죽는다.”는 정신으로 목사직 불황을 기회로, 목사직의 위기

를 희망으로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를 찾습니다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그 비밀은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내 마음 속의 ‘쿠션’을 통해

서 완화시키고 자신을 계발하는 것

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고 긍정적이고 희

망적인 반응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

오게 되며, 외부의 자극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신적인 쿠

션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극에 반응

하는 것에 따라 레벨 1, 2, 3의 단계

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구름 

아래의 악천후에도 비행기가 이륙

하는 것은 구름위에는 화창한 날씨

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사

실에 비유한 것이다.

레벨 1의 수준: 자극에 대해 즉각

적인 반응을 보이는 단계. 

레벨 2의 수준: 구름 아래의 삶과 

위의 삶을 오락가락하는 과도기로 

우리 내면의 쿠션에 섞여있는 불순

물들을 제거하는 정화의 기간.

레벨 3의 수준: 먹구름 없이 찬란

한 태양이 빛나는 완벽의 자유를 경

험하는 단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반응

을 하게 될까? 

-풍부한 독서와 묵상으로 영혼을 

살찌우라.

-날마다 겸손의 우물을 깊게 파

라.

-호흡을 느낄 때마다 마음 쿠션

을 생각하라.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

기로 결심하라.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바로 내면

을 가꾸는 신앙생활이기에, 다음과 

같은 훈련이 규칙적으로 요구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QT하기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을 3시간 이

상 투자해서 하는 성경공부 △머리

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습관화 된 기도. 

 

이러한 훈련들을 실천하기 시작

해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어떤 문

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문제로

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비결을 체득

해서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크리스

천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혼

에 쿠션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풍

성해진다.

영혼의 쿠션이 풍성한 사람은 진

정으로 삶의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

한 사람이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고 결정

한 삶의 고결한 원칙들, 곧 진리이

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가 오는 날 

유효한 것이다

놀라운 일은 이러한 자유로부터 

오는 행복이 주위를 조금씩 변하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쿠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겸

손함으로 피어나는 향기가 있기 때

문이다. 이 마법의 향기는 비밀스런 

힘을 갖는다. 그들에게도 이 향기가 

서서히 스며들어 굳게 닫혀있던 자

유와 행복의 문을 스스로 열 수 있

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

온유한 사람은 자신보다 크고 위대

한 존재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잠잠히 그분의 뜻에 따르

는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결론으로, 마음의 쿠션을 키우면 

자유로워진다. 누구나 과거의 아픔

이나 미완성된 자아가 있을 것이다. 

가시덤불 같은 고단한 삶에서 벗어

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생각의 

선택을 올바로 해야 한다. 영혼의 

쿠션을 가꾸는 것으로 인생의 운전

대를 올바르게 돌리면 지친 몸과 마

음을 가진 영혼에서 쿠션이 풍성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외부자극을 마음속 ‘쿠션’ 통해 완화시키고 자신 계발

QT, 성경공부, 기도로 문제에서 분리하는 비결 체득

국제제자훈련원, 기독교적 내적 평안의 비밀 소개

영혼의 쿠션 키우면 자유로워진다!

우물의 깊이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알 수 있듯

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의 마음 깊이를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

마디로 상처 받고 비난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

들은 깊고 강한 내면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

각의 훈련이 요구된다. 세상에서 가장 변덕이 심하고 

상황의 지배를 받기 쉬운, 즉 영혼의 치열한 싸움이 벌

어지는 곳이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이곳을 보호

하고 가꾸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험실이나 무중력 공간에 살고 있지 않다. 

우리 주위에는 늘 재해, 금융위기, 전쟁, 기근, 중독, 갈

등, 이별, 사별, 실패, 허무감, 승진문제, 질병문제 등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주위 환경은 신앙의 유무를 떠

나서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

한 자극들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보면 그 사람의 내

면의 안정감을 확인 할 수 있다. 리더는 외부의 반응

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안전하

게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내적 평안을 

유지하는 힘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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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계속>

특히 9.11사태는 테러에 대한 선교 

의식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먼저 9.11사태로 인해 언제라도 발

생할 수 있는 테러의 위협은 이슬람권 

선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

는 제자도에서 바로 고난의 역할이 무

엇인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여기에 선교사들의 보안 또는 안전교

육 즉 선교 일행 중 누군가 납치됐을 

상황에 대한 매뉴얼 교육은 이제 선교

사 준비과정의 정식교육이 됐다. 또한 

무슬림들에게 적의나 불필요한 행동

들을 삼가 할 수 있도록, 이슬람 문화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될 

정도로 선교사들의 안전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고무적인 현상은 

9.11사태 이후 무슬림들을 위한 선

교사로 자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드 

존슨(T. Johnson, an 

editor of the Atlas of 

Global Christianity)

에 따르면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무려 

26%의 선교사 지망생

들이 증가됐다. 

또한 “세계화”의 바

람으로 무슬림 선교사

들을 아직까지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거나 들

어보지 못한 무슬림들

을 위한 네트웍까지 

결성했다. 이러한 네

트웍을 만들어 선교를 위한 인적, 물

적 자원들을 교류해 책자와 CD(From 

Seed to Fruit)까지 출간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은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슬

림들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고 있는 

시점이다. 특이한 점은 그들이 자신들

의 정체성인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포

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무슬림들은 서구 

선교사들의 언어와 예배 유형에 맞춰

서, 또 다른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언

어와 토착화된 예배 유형 안에서 크리

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사회-종교

적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

서 예수를 구주로 성경을 최고의 권

위로 믿으며, 심지어는 북아프리카에

서는 임만(imams)이 무슬림 사원에서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는 등 하나님

은 이슬람권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아랍권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 열기”는 희망과 동시에 관심

을 제공해준다. 9.11사태와 마찬가지

로 민주화에 대한 갈망은 “불”로부터 

시작됐다. 민주화를 위한 열망의 불씨

는 튀니지에서 시작돼, 이집트로 그리

고 전 아랍권에 활활 타오르고 있다. 

과연 서구권과 같은 민주국가로 나아

갈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슬람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것인지 오직 하나님

만이 그들의 운명을 알고 계신다. 그

러나 중요한 동향은 무슬림으로 태어

났지만 세속적인 젊은 세대들이 더 이

상 과거의 알카에다와 같은 급진적 이

슬람주의보다는 화해와 평화를 추구

하는 민주주의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는 점이다.

파키스탄의 페샤와 지역은 무자헤

딘이나 탈레반 세력의 은신처이자 포

로수용소로 유명하다. 여기 수용되어

있는 옛 전사들의 자녀들은 한 겨울

이나 한 여름에도 맨발로 추위와 열기

를 이겨낸다. 그런데 한 기독교 구호

단체에서 수백 벌의 신발을 가져와 신

발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아이들의 발

을 씻겨주기로(세족식) 결정했다. 크

리스천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의 더

러운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고, 상처

에는 연고를 발라주면서 소리 내지 않

고 신발을 신겨주기 전에 아이들을 위

해 기도했다.

몇 달이 지난 후, 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누가 가장 훌륭

한 무슬림이냐고 물었다. 한 조그마한 

소녀는 손을 들고 대답했다, “불신자

들”(the kafirs). 예상치도 못했던 대

답에 겨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교

사는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 소

녀, “무자헤딘 전사들은 우리 아버지

를 죽였지만 불신자들(크리스천 자원

봉사자들)은 내 발을 씻겨주었다”고 

응답했다.

결론으로, 무슬림들에 대한 향후 선

교는 9.11사건이나 심지어 아랍권의 

민주화 열기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 무슬림

들 자신들의 가슴에서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 열기가 오

히려 무슬림 선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

리스도를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제자

들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24:32)라고 했

던 대화들이 계속해서 심장에서 메아

리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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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에게 필요한 많은 요소들 중에 비전

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

는 추진력, 즉 전방을 향한 동력이 꼭 필요

하다. 또 동시에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

한 추진력을 가진 리더가 자신을 따르는 사

람들을 이끌기 위한 ‘끌어당기는 동력’이다. 

바로 이러한 끌어당김의 힘은 다름 아닌 신

뢰에서 얻어진다. 

리더가 팀의 구성원들을 신뢰하는 만큼 

리더 자신도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

면 앞으로는 나아가지만 뒤에 따르는 이들

은 아무도 없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하지만 리더들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하고 

이러한 실수로 인해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실수의 정도에 따라 그 손실이 가늠되

겠지만 분명 리더의 역할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도 이 때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오

히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 

실수를 했을 때는 인정해야 한다. 누군가 

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준

다면 솔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변명도 말고 

피할 생각도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

의 실수를 악용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진

정한 리더로서의 정직함과 청렴함을 보여 

줘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실수를 인정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

는 것이 당연하다.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보여 줘

야 한다.

사죄해야 한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가 필요하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당장 용

서를 구하라.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은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다. 결코 

리더의 모습이 아니다.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용서를 빈 후에 이에 대한 반응 또한 받아 

들여야 한다. 용서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

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격하게 반응 할 때에도 나와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사

람들에게 물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풀어나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때, 사람들

의 반응이 싸늘한 침묵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필

요하다. 

결론으로,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쉽게 회

복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약 신뢰

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돌이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이 세상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메말라가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예수 그리

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러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온

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신뢰 받는 리더들이 많아져

야만 한다. 

사람 ‘끌어당기는 동력’은 신뢰에서 얻어져

실수 인정하고 책임지고 사죄 

결과감수하며 해결책 모색해야

리더십저널, 달라스신학교 맬퍼스 교수의 크리스천 리더십 핵심 소개

진정한 리더는 잃어버린 신뢰 회복할 수 있어야

현대 사회에서 리더십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주제다. 어느 분야에서든 리더십이라

는 말은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고, 교회 역시 예외

가 아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리더십의 원칙과 방

식이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점령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보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에 

더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 리더가 늘고 있다. 

달라스 신학교 목회학교수, 오브리 맬퍼스는 

이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리더십이니 리

더 양성이니 하는 말은 자주 하면서 막상 무엇을 

개발하고 양성하는지 모른다면 어찌 되겠는가?”

따라서 그는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본질과 

그 리더십을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들을 공개한다. 리더의 신뢰를 형성하는 요

소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 리더의 역

량, 사람들이 잘 따르게 만드는 열쇠, 상황에 따

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까지 리더십의 총

체적인 것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특히 신뢰를 잃고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

에서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

해준다.

무슬림들의 예수그리스도 따르는 열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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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한다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분명 복된 일이다.  나에게 

자랑의 요소가 있음은 분명 특별함

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데 자랑은 자칫 잘못하면 분파를 만

들고 공동체를 해롭게 만든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순교한 클레멘트(Clement)가 있다. 

그는 로마의 주교로 로마에 첫 번째

로 세워진 클레멘트 교회를 사역했

던 분이다. 그가 헬라어로 쓴 고린

도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전

해져 오고 있다. 그 편지는 1628년 

콘스탄티노풀의 대 주교 루카리스

가 고대 알렉산드리아 문서 가운데

서 발견한 것으로 신약성경 이후 최

초의 기독교 작품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다.  

역사적으로 고린도교회는 남달

리 파당이 많았던 교회였다. 위대

한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일년 반 

동안을 체류하면서 사역한 교회인

데도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지상교

회의 불완전성을 배우게 된다. 바울

은 고린도교회를 향해 서로 화목하

라고 권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

계하겠다는 강한 편지를 보냈는데

도 불구하고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

았던 것 같다. 이유는 속 사도로 칭

하는 클레멘트의 편지에도 이런 문

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니 

말이다.

그의 편지에는 안다는 것, 방언의 

문제,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목회자를 거스르고 대항

하는 사람들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

다. 이 시대에도 은사 체험한 사람

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함으로 교

회의 질서가 흔들리는 경우는 얼마

든지 있다. 

은사 체험에 대한 간증을 소개하

면서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

다. 고린도교회의 유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십사년 전에 셋째하늘에 올

라갔던 사건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서도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다.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

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

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강한 것만을 

자랑하려고 한다. 우리는 은사체험

을 자랑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한다. 

극심한 교회 싸움을 경험한 어느 

분은 말한다. “나는 열심 있다는 사

람을 경계한다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

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분명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열심은 언제나 주님을 향한 열심

이어야지 이웃을 향한 열심일 때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교회 역사에서 신비한 체험으로 

인한 혼란은 굉장했다. 체험한 자는 

누구의 권고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까지도 뛰어넘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영적으로 경험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의 영

적 전범으로 삼게 된다. 내가 경험

했기에 나는 특별한 사람, 또는 신

령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누구의 충고도 수용할 수 없게 되니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싶다.

나의 열심과 영적 신비한 체험이 

신앙과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접목되

고 있는가? 성도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

하고 나의 특별한 것이 상대방을 향

한 자랑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차라

리 없는 것만 못하지 싶다. 그렇다

면 나는 자랑의 요소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자랑하고픈 욕구가 일어나니 나는 

언제나 참 성도가 될 수 있나 싶다. 

목 양 칼 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자랑의 위험

오늘 본문의 벧엘은 교회를 가리

킵니다. 벧엘이 어떤 곳입니까? 야

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야

곱이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처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

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

라” 하십니다. 일찍이 야곱은 아버

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한 곳

에 이르러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후에 하나님

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은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

다” 하고 베고 자던 돌을 기둥 삼

아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은 다음

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나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

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곳에 성전을 짓

겠습니다.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

겠습니다”(창28:20-22). 그리고는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서의 20년 동안에 야곱은 일

가를 이루어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

들과 많은 짐승의 떼를 이루었습니

다. 그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

아오셔서 일어나 가나안으로, 벧엘

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가

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얍복강 나루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

고 온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야곱

은 이제까지와 같이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대비를 

세워 한 떼, 두 떼, 세 떼로 나누어

서 모든 사람들을 강 건너 가게하

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은 얍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환

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즉 기도하였다는 것입니

다. 때로 나 홀로 해야 하는 씨름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하

나님만이 해결해주실 수 있는 것들

이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어

져 절 수 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축복을 받

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형 에서

를 만나 얼싸안고 이산가족의 기

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칼로 대

적하여 맞서나오던 에서가 변하여 

이제는 스스로 앞잡이가 되어주겠

다고 합니다. 위기 앞에 기도로 승

부를 걸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에

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이라는 이름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

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야

곱은 벧엘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서원을 

하였던 곳으로 올라가야 했지만 야

곱은 숙곳에 머물러 집을 짓고 그 

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고

명딸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

들 그 땅 추장 세겜에 의해 부끄러

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창34:30에 보

니 야곱은 큰 두려움에 처해 있습

니다. 그 땅 부족들이 연합하여 타

지에서 온 이방인인 야곱일행을 친

다하면 야곱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일

찍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

던 곳인 벧엘로 올라가라 하십니

다. 우린 때로 살면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

야 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았는데 야곱은 

벧엘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

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

곳에 집을 짓고 생활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

다. 그리고 본문 16절 이하에서 가

장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

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키지 아

니함으로 야곱에게는 엄청난 손해

가 왔습니다. 

내가 시간을 바치겠다, 몸을 바

치겠다, 재능을 바치겠다, 물질을 

바치겠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

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

때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 개인과 가정에 손해가 오지 

않습니다. 가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

어보면 십일조를 떼어 놓았다가 급

해서 썼는데, 가족들이 아파서 병

원비가 그만큼 들어가서 세배, 다

섯 배의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야곱은 ‘우상을 버

리라’고 말합니다. 하란 땅에서 가

져온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민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

다가 하루에 2만3천명이 죽임을 당

했습니다. 

창12:1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비 

집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

는 말은 즉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

입니다. 

어제까지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출3장에 

보면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달려옵니다. 그 모세를 향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

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신

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3장에 보더라도 요단강을 건널 

때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

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정결케 할 때 하

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벧엘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벧

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은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저를 바깥 

어둔 곳에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던

지라”는 것입니다. 계19:8에 성도

의 옷은 흰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

니다. 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

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야만 

벧엘로 올라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단을 쌓으라

고 말씀하셨고, 3절에서 단을 쌓겠

노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

리고 7절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은 예배

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

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

습니다. 예배는 시간 전에 나와야 

됩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

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

로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

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또 디아코니아(봉사)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찬양대, 기악 팀의 

봉사, 기도 봉사, 헌금위원, 안내위

원, 그리고 반주, 지휘, 방송, 차량

위원, 주방에서 식사로, 교육 기관

에 속한 교사로, 구역에서, 여전도

회, 남전도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친교), 성도

간의 친교와 사귀는 것입니다. 우

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편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도와주는 이

러한 사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나와 준비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가진 재능으

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

며 친교 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 놀

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

에 감사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으

로 ‘아멘’하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

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

습니다.

푸/ 른/ 초/ 장 

박창윤 목사
 (삼보교회 담임목사)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1-8절



2011년 9월 17일 토요일 http://www.chpress.net 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목  회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문제가 현재 미국에서 도를 넘어 갈수록 교

회마저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교단도 있고 캘리포니아는 SB48로 동성애 

역사 교육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목사님의 성경적인 답변

을 원합니다. 

-나성에서 김 장로

A:로마서 1장을 보면 이방인의 죄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상숭

배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입니다(롬1:26, 

27). 이것은 한마디로 변태입니다. 비정상적인 것(Abnormal) 한 것을 말합

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황제는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황제는 신으로 추앙받게 되자 못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

은 처음에는 수많은 여인 등을 자기의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변태적으로 변해 동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실험합

니다. 흥미로운 것은 황제 15명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고 기록하고 있

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선진 국가에서는 호모섹스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왕성합니다. 동성애의 합법화는 흑인 인권문제나 여성 인권문제

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다 같은 차원이라고 주장합니다. 

LA 시의회가 얼마 전 12명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을 했습

니다. 이 법안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인 부부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

게 해준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는 “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ce of Marriage Acts)에 따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DMA를 삭제한다는 것입

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은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역사에 대해 유치원에

서 12학년 필수교과목인 사회과학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동성애자, 동성애부모, 동성애부부는 좋은 것이라

고 가르치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도덕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

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마치 공산당 교육을 받은 북한 자녀같이 되는 것입니

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산주의 교육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들은 적극적으로 stop 48의 청원서에 서명해서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 시에 6

일째 되는 날에 동물, 짐승 창조와 함께 인간 창조가 같은 날 있었습니다. 우

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영어로 God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하여 읽게 되면 Dog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의 부끄러운 정욕대로만 살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위치에

서 떨어져 짐승, Dog 즉 개, “개 같은 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짐승은 솔직

히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수 더 떠서 타락한 교회와 교단은 사

회보다 한발 더 앞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동성결혼이 합법한가 아닌가?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성공회

나 PCUSA교단은 한 수 더 떱니다. PCUSA교단은 과거 한국에 언더우드라

는 장로교 선교사를 파송했던 보수적인 교단이었으나 이제는 많이 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할 뿐 아니라 동성애자도 교회

에서 엄연히 목사, 장로, 집사가 될 수 있도록 교단 헌법을 전면 수정했습니

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대(against)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회

개해야 합니다.

동성애 합법화는 흑인/여성 인권문제와는 다른 차원

주일학교(Sunday School)의 대

상은 유아부부터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 장년부

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제

가 선정한 대상은 2세부터 12세까

지입니다. 왜냐하면 차세대부흥과 

교회정착을 위한 솔루션(Solution)

을 제시할 때, 바로 그 대상이 2/12

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틴에이저(중

고등학생)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들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전의 글에서 제가 차세대 솔루

션을 말하면서 ‘맞불을 놓아라’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미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를 접한 

청소년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은 마치 산불을 끄기 위해 비행기로 

물을 뿌리고 많은 소방대원들이 희

생을 하며 수고를 해도 끌 수 없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거대한 산불이 타오르는 

것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맞불을 

놓아 그 불길을 잡듯이 세속문화에 

타오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불길

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떨어져 아직 

세속문화의 불길이 닿지 않은 2/12(

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가 

바로 맞불의 대상이기에 그들을 바

르게 교육하고 새로운 기독교문화

를 배양시켜 그들로 청소년기를 잘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 

받아 장성케 하여 세상을 바꾸는 인

물들로 키워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육을 안했

다는 말인가? 라는 반문을 하실 것

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

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열

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일학

교를 다니던 다음 세대들이 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조

용하게 떠나버립니다. 우리 부모세

대가 헌신을 드려 세운 교회와 선교

를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가는 교회

가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찾아야 합

니다. 이미 이전의 글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규명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는 주일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고쳐야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

씀드리기 원합니다. 

교육 즉 가르친다는 것은 열성만

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러니까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 없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마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칼을 들고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

히 어린 아이를 모르면서 그 아이들

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듣고 

말하고 쓰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아이의 성품이 형성되기까지 과정

과 인지발달심리에 의한 감성적, 감

각적, 지적 발달 과정을 모두 포함하

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교회교육 특히 주일학교 교육은 

영어만 할 줄 알면 아무나 하는 것

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인격적으로 책임성이 없

고 자녀를 낳아 길러본 적이 없는 고

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들을 교

사로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디렉터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나 

교육목사가 신학은 공부했지만 전

혀 교육에 무관한 분들을 영어를 하

니까 교육부를 맡아 아이들을 지도

하라고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그 아이의 세계관과 

관심사가 다르고 심리적으로 좋아

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

문에 그 아이들을 알아야 적절한 메

소드(Method)를 개발하여 적용시

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하

나님 말씀이니까 떠들지 말고 듣기

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견

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 하고 ‘교회

는 쏘 보링(So Boring)한 곳’으로 결

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재미있고 오

고 싶은 곳이 되면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를 인정해야 우리가 안고 있는 난관

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

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아

직까지 시도해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어 염려도 있겠지만 결단을 내려 

시행해보고 착오가 있으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우선은 주일학교교육을 전담하

는 디렉터를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분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현직 초등학교교사나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선택하여 담임목사님을 

통해 신학적인 훈련과 헌신의 단계

를 거친다면 아주 훌륭한 디렉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교육

부 전도사들은 얼굴을 익힐 만하면 

떠나고 또 새로운 분이 오기 때문에 

교육에 일관성도 없고 정거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진정

한 애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평신도사역자를 주

일학교 디렉터로 세운다면 떠날 일

도 없고 평생 교육부를 위해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일관성도 있

고 커리큘럼을 세워갈 수 있을 뿐만

이 아니라 전문적인 주일학교교육

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믿습니다. 

주일학교 디렉터는 주일학교교사들

에게 교육목표와 교육이론 및 교육

철학 그리고 교육심리와 신체 심리

와 인지발달심리 등을 알게 하고 교

육방법(Teaching Method)의 개발

과 커리큘럼 셋업(Set Up)에 아이디

어와 방향을 제시하고 교사들과 함

께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학교가 변화되면 주

일학교 부흥은 물론 부모들도 더불

어 교회에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교

회가 전체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

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에 대

한 비전과 역동성이 생기고 교회가 

더욱 젊어질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살펴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일학교 

교육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지식의 근본인 하

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하

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나라

를 세워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정의

를 가진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배양

되도록 전인교육 즉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으로 

균형적인 발달을 꾀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과정입니다. 한 번 설명되

고 이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

다.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

는데 일 년에 한 번쯤 갖는 수양회

에 참석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

다. 그 순간 아이가 잠시 변화될 수

는 있어도 계속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없기 때

문입니다. 단기선교도 마찬가지입

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장차 선교사

가 될 것처럼 도전을 받지만 다녀온 

뒤로 그 아이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잊

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도 안 됩

니다. 아이들은 10번 100번 바뀔 수 

있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

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개인차

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

지가 터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

만 조금 빠른 아이 또는 조금 늦는 

아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항상 기대

감을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

니다. 

또한 교육은 기회입니다. 학생으

로 하여금 가능한 많은 경험을 갖

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패밀

리 워십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예배가로 키워지기 위해

서는 예배안내부터 모든 예배순서

에 아이들을 세워 대표기도도, 찬양

도, 성경낭독도, 헌금수종도 어려서

부터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일학교 프로그램에서는 뮤

지컬이나 연극 또는 오케스트라 같

은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

는 체험과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사조와 정신을 말한다

면 “Doing First, Thinking Next”라

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교육 받을 

때는 먼저 이해하고 생각한 다음 행

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은 뛰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러니까 먼저 행동하면서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보다 

뒤떨어지게 됩니다.
<15면으로 계속>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분명한 목표 세우고 균형적 잡힌 전인교육 해야

동적학습 통해 그리스도 직접 만나고 체험하도록 

주일학교교육을 개혁하라(1)

교 육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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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팡우타란 사마(Pangutaran Sama)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로 이주하여 술루 다도해를 따라 자신의 

영역을 건설했다. 

삶의 모습 

사마인들은 바닷사람들로 어업이 주

요 경제수단이다. 해상무역과 농사일도 

종사한다. 이 지역 전체가 야자유(“co-

pra”)를 내는 야자열매 속살은 주요 수입 

상품이다. 그러나 야자유의 보유가 소량

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충분하지 않

다. 상업 역시 사마인들 사회에서 중요

하다. 해상에서 생활하는 뱃사람으로서 

갖추어야할 항해기술과 건어물 과 트래

방”trepang”(해삼), 진주, 진주조개 등등의 

보급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사마 원주민들은 아주 조밀하게 밀집

된 가옥들이 해변을 따라 잘 보호된 모

습으로 뻗어있다. 어떤 지역은 가옥들이 

바로 바다위에 지어져 있거나 어떤 지역

은 해변 가를 향해 위치하고 있다. 바다

위에 있는 집들은 널빤지 혹은 좁은 다

리로 뭍과 연결 돼 있다. 1-3미터높이의 

대 말뚝위에 지은 가옥은 보통 부엌하나

가 따라붙은 사각형의 거실이 있다. 가옥

들은 텀푹(포도송이 같은 다세대 가옥)

이라고 불리우는 다세대 주택단지에 가

까운 친족들을 이웃으로 무리를 지어 산

다. 다세대 가옥 중 통장에 해당하는 자

가 텀푹 대변인 역할을 한다. 어떤 경우 

텀푹은 교구(parish)와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단일사원(Mosque)에 소

속된다. 

고기 잡는 일과, 배 만드는 일, 그리

고 주물 일들은 남성들의 일이며, 매츠

(Mats)를 짜는 일과 도기를 구워 파는 일

은 여자들의 몫이다. 농사일과 상업은 남

녀가 함께 관여한다. 사마인들은 전통적

인 춤, 노래, 타악기, 실로폰 음악(목금악

기), 매츠 염색,  음식덮개 그리고 목조공

예들로 유명하다. 

신앙 

사마인들은 거의 모두 수니파 무슬림

이다. 종교문제에 박식한자를 “이만”(이

슬람지도자), 그리고 다른 이슬람 관료

들은 파키(paki) 혹은 파킬(pakil)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은 모든 주요 종교행

사와 신앙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금요기

도회는 이슬람사원(Mosque)에서 열리며 

이날은 일일기도가 한주 간에 절정에 달

하는 기도회이다. 또한 연중 이슬람 종교

행사는 월력에 따라 집행하며, 여기 포함

되는 것은 라마단이 있다. 

사마인들은 아직도 전통신앙을 지키

고 있다. 가까운 묘지에 모셔둔 죽은 자

의 신을 기억하며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

을 간섭해주기를 기도한다. 어떤 묘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고 보고되

고 있다. 샤반(shaaban)기간 동안 하나님

이 로(“roh” 죽은 자의 영혼)를 다시 세상

에 돌아오도록 허용한다고 말한다. 돌아

온 영혼을 위해 생존자들은 죽은 자에게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무덤을 정결하게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1970년대 초 이래 술루 다도해는 대단

한 정치적 불안을 겪어야했다. 연속적인 

내란은 백성들로 하여금 필리핀, 인도네

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타 지역으로 

집단이동 재배치됐다. 오늘날 무슬림들

은 아직도 좌익 활동이 강하여 많은 살

인, 납치, 그리고 필리핀군부와 전투를 

치루고 있다. 이들의 그리스도 구원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팡우타란 

사마족은 필

리핀과 대도 

보르네오섬 

사이 술루 다

도해에 위치

한 섬에 살고 

있다. 팽구타

란 사마인들

은 사마보다 

약간 규모가 작은 부족 구릅이다. 사마 또

는 사말(saMal)이란 말은 필리핀 중부에서 

보르네오 동부 섬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에서 로티까지에 위치하는 사마-바자우

(saMa-bajau)어를 말하는 다양한 부족 구릅

들을 통털어 말한다. 이들은 대체로 정치

적 통일성이 결여된 단결력이 없고 개인

적으로 사마인의 정체성은 그들의 방언과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구별한다. 

사마인들은 원래 술루 북동쪽 섬으로부

터 민다나오 남서에서 분리된 해변과 섬

들에 위치한다. 그들은 기원후 1세기경에 

중국의 무역이 확장하면서 이주해온 것으

로 추측된다. 대부분 섬의 남쪽과 서쪽으

호주 교과서에서 BC와 AD 사라질 전망

그리스도의 탄생 전후를 기준

으로 하는 연대 표기 용어인 BC와 

AD를 더 이상 교과서에서 사용하

지 않겠다는 호주 교육 당국 결정

이 현지 기독교인들과 보수주의자

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시드니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

르면 호주 교육 당국은 모든 국가 교육과정 교과서

에서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i) 대신 

보다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BCE(Before Common 

Era)와 CE(Common Era)로 대체한다는 방안을 추

진 중이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인들과 전통주의자들

은 “인류의 역사와 호주의 역사를 교과서에서 삭제

하는 것과 같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피터 젠슨 시드니 대주교는 “많은 호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날짜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 여

전히 변치 않는 기준으로 남아 있다. 용어를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 크리스마스를 축제 시

즌으로 바꿔 부르는 것처럼 의미 없고 부조리한 일”

이라고 말했다.

보수주의자들 역시 이같은 변화에 반대의 뜻을 밝

혔다. 야당인 자유-국민당 연합의 교육 대변인인 크

리스토퍼 파인은 “오늘날의 호주가 있을 수 있는 것

은 서구 문명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유대-기독

교적 유산에 나라의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며, “BC

와 AD의 삭제는 호주의 문화적 유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의원인 프레

드 나일은 “새 교육과정은 방향은 우리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해 온 역할에 대한 부정이자 기독교인들

에 대한 모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BCE와 CE라는 용어는 6세기경 만들어졌으나 거

의 알려지지 않았다가 20세기 후반 들어서부터 학

문 서적에 널리 사용되며, 이후 세속주의자들에 의

해서 BC와 AD를 대체할 용어로 선호 받아 왔다. 미

국과 영어권 공립학교들 일부는 이미 공교육에서 

종교성을 배제한다는 이유에서 이들 용어를 쓰고 

있다.

한편, 호주 교육 당국은 교과서 용어 수정과 함께 

교사들에게도 수업 중에는 의무적으로 BCE와 CE만

을 사용해 가르치게 하겠다는 방침 또한 밝혔다.

전 세계 페이스북 활동순위 1위는 기독교 단체

세계적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SNS) 페이스북(Fa-

cebook)에서의 활동을 조

사해 공개하는 비공식 사이

트 AllFacebook.com이 전 

세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인 상위 20

개 사이트를 공개한 결과 1위가 기독교 단체 ‘Jesus 

Daily’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활동은 사이트

에 글을 올리고 그에 대한 ‘친구들’의 댓글과 같은 

반응으로 평가된다.

페이스북 활동 순위에서 1위를 한 18주 동안 연

속으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기록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페이스북 활동 상위 10위 안에

는 Jesus Daily 외에도 기독교 단체 ‘The Bible’이 

3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의 스페인어 이름 

‘Dios Es Bueno’가 4위 그리고 ‘Jesus Christ’가 10

위에 올라 있다.

8백만 명이 넘는(8,284,774명) 페이스북 ‘친구’를 

갖고 있는 1위 Jesus Daily는 한 주 동안 3백만 건 이

상(3,419,397명)의 활동을 기록했으며, 역시 8백만 

명이 넘는(8,090,313명)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친구’

로 선택한 3위 The Bible은 1백만 건 이상(1,044,350

건)의 활동을 보였다. 4백만 명 이상(4,168,508명)의 

‘친구’가 있는 Dios Es Bueno에서는 거의 75만 건

(748,335건)에 이르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3백만 명

에 육박하는(2,937,587명) ‘친구’를 갖고 있는 Jesus 

Christ도 50만 건(513,040건)이 넘는 활동을 기록했

다. 10위권 밖에는 150만 명(1,498,406명)의 ‘친구’ 

가 있는 ‘Joyce Meyer Ministries’가 43만 건이 넘는

(435,050건) 활동을 보이며 15위를 기록했다.

기독교 단체 또는 개인 외에 10위권 안에 드

는 단체 또는 개인을 소개하면, 450만 명이 넘는

(4,626,989명) ‘친구’와 1백만 건이 넘는(1,152,997

명) 반응을 받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인기 강연자 

Mario Teguh의 페이스북 사이트가 2위에 올랐다.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인기 페이스북 사이트 Teri-

ma Kasih Ibu는 280만 명이 넘는(2,817,160명) ‘친

구’를 갖고 있으며 55만 건이 넘는(557,633건) 활동

을 보이며 9위에 이름을 올렸다.

10위권 안에 4개의 기독교 단체의 사이트가 있는 

반면, 스포츠 단체 사이트도 3개나 올라 있다. 거의 

2천만 명의 ‘친구’를 갖고 있는(19,347,689명) 축구

팀 FC Barcelona(바르셀로나)의 페이스북 사이트는 

73만 건에 이르는(728,335건) 반응이 올라와 5위에 

올랐고, 바르셀로나와 같은 프로 축구팀이며 1,800

만 명이 넘는(18,619,269명) ‘친구’를 보유한 Real 

Madrid C.F.(레알 마드리드)의 페이스북 사이트도 

716,961건의 활동을 보이며 6위 자리에 올랐다. 영

국의 유명한 축구팀 ‘Manchester United(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도 1,800만 명이 넘는(18,404,548) ‘친

구’ 관계를 맺으며 668,140건의 반응을 받아 7위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활동 최상위 10개 사이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친구’(35,136,420명)를 갖고 있는 

캐나다 출신 미국의 인기 가수 Justin Bieber(저스틴 

비버)의 페이스북 사이트는 63만 건이 넘는(630,789

건) 반응을 받으며 8위에 올랐다.

미국 교회들, 생존 아닌 ‘선교를 위해’ 합병

미국 교회들 사이에서 흔

히들 이뤄져 온 합병의 목적

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주

로 쇠퇴해가는 교회들이 ‘생

존’을 위해 합병을 선택했다

면, 최근에는 건강하게 성장

하고 있는 교회들이 더 큰 ‘

선교’의 기회를 위해 서로 합병하는 경우가 늘고 있

다는 것이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리더십 네트워크(Leader-

ship Network)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

했다. 보고서는 ‘선교적 교회 합병(missional church 

merger)’이 미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트렌드가 되

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전체의 2%에 달하는 교

회들이 이같은 이유에서 합병했으며, 2013년경에는 

그 비율이 5%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예로, 지난 해 피닉스의 이스트 밸리 바이블 

처치(East Valley Bible Church)와 프랙시스 처치

(Praxis Church)는 각각 시에서 유명한 메가처치와 

한창 성장 중인 떠오르는 교회였지만, 피닉스 시를 

더욱 효율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서로 합치는데 동

의했다.

이렇게 탄생한 리뎀프션 처치(Redemption 

Church)는 올해 초에는 세번째 교회까지 그들의 파

트너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성장해 총 4개의 캠퍼스

에 출석교인 수가 4,800여명이 됐다. 이는 세 교회가 

합병하기 전보다 14%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표 목사인 저스틴 앤더슨 목사는 “우리는 에베

소교회나 빌립보교회처럼 하나의 도시 교회를 갖자

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며 피닉스의 교회들이 교

회개척을 위해 함께 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

한 기대감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쇠퇴해가는 교회들이 존속을 위해 합병

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후에도 쇠퇴를 지속하는 경

향이 있는 반면, 선교를 위해 합병한 교회들은 합병 

전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새

로운 병합의 공식은 ‘1+1=10’, 즉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합병은 선교를 위해서라면 교회의 규

모나 교단, 민족성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

이 있다. 지난 해 말 미수리의 한 아프리칸어메리칸 

교회는 한 백인교회와 합병했다. 백인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쓴다는데 동의도 이뤄졌다.

현재까지는 선교적 합병은 주로 멀티사이트 교회

들 간에 더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미국 교회

의 20%에 달하는 멀티사이트 교회들 대부분은 성장

하고 있는 교회들이다. 다시 말해 선교를 위한 합병

은 건강하게 성장 중인 교회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일

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점차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교세 정체나 감소를 겪

고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선교적 합병에는 이외에도 정체성의 확대와, 

신뢰성 증대, 재정적 효율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

만, 합병하려는 교회들 간의 차이 극복이라는 도전

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앤 그래함 롯츠, 9.11이 미국민에게 준 의미 밝혀

빌리 그래함 목사의 딸이자 미

국의 영향력있는 복음전도자인 

앤 그래함 롯츠(Anne Graham 

Lotz)가 “9.11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그 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을 일깨우는 사건”이었다고 주장

했다.

최근 자신의 저서인 ‘예수 보기

를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각성(Expecting 

to See Jesus: A Wake-Up Call for God’s People)’

와 관련해 가진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롯

츠는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책에서 롯츠는 9.11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바에서 출발해 그리스도의 재림

의 때를 미국민들은 물론 기독교인 모두가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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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길, 동일한 목적지

  

종교다원주의를 가장 쉽게 설명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한 결과 ‘다른 길, 동일한 목적

지’라는 표현을 생각하게 되었다. ‘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

는 말처럼 성취하려는 목적에 도

달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거

대담론(巨大談論) 즉, 문화의 토대

를 이루는 전체구조를 형성하는 사

상적 체계를 거부하고 상대성을 강

조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이

기도 하다. 이제 획일적 방법에 대

한 고집을 포기하고 다양한 가능성

을 수용함으로서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은 어제 오늘의 일

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길, 동일한 목적’ 개

념을 ‘종교를 통한 구원’에 적용한

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

교 등의 역사적인 종교들은 분명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

고 있지만, 각 종교가 제공하는 구

원을 통하여 결국 ‘동일한 목적지’

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

문이다. 과연 기독교와 불교에서 

각각 가르치는 구원의 의미가 동

일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종교다

원주의는 이 사실을 긍정적인 것으

로 받아들인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원화가 

이루어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평

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 중에 가장 두

드러진 것은 ‘자기와 다른 길’을 통

하여 ‘동일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요

구이다. 이는 곧 자신의 종교를 절

대화하여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고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왜 그들이 자신이 선택한 종교와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까? 그들

의 독특한 종교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종교의 근

원을 신이 아닌 인간의 경험, 즉 인

간이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

서 절대자를 경험한 것을 체계화 

한 것이라고 본다. 각 종교는 동일

한 궁극적 실재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석가는 사

실상 동일한 신이지만 기독교와 불

교라는 종교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할 뿐이다. 이로서 특

정 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특정한 종

교라는 틀 안에서 ‘다른 길’을 선택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들이 

선택한 ‘다른 길들’은 신이 제공하

는 구원 즉 ‘동일한 목적지’에 이르

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종교 간의 대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한다. 종교인들이 모여 

향기로운 차를 한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 

아니다. 신학적 토론을 통해 타 종

교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하자는 의미도 아니다. 모

든 종교의 근본과 도달하는 목적지

가 같다는 것은 각 종교가 동동한 

가치의 종교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종교는 서

로를 존중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할 

뿐 아니라, 같이 성장하며 세계의 

평화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방

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pluralism)는 ‘종

교다원성’(plurality)과 다른 개념

이다. ‘종교다원성’은 세상에는 수

많은 종교가 있으며, 사람들이 자

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

한다는 뜻이다. 불교와 이슬람 등

은 오랜 전통을 지녔으며 수많은 

신도들이 여기에 속하여 있다.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종교를 지

닌 주민들은 함께 어울려 사는 방

법을 배워야 한다. 타 종교를 지녔

다는 이유 때문에 상식에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성’에 입각한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의 대화는 

쉽게 수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다. 종교다

원주의자들과 올바른 대화를 하려

면 그들이 주장하는 ‘다른 길, 동일

한 목적지’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 

대화의 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고, 자신의 

종교만 주장하려는 자세를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

야 하는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이다. 그 기원이 인간의 경험이 아

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리스도

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이외에 다

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믿는 성경

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

리하시는 유일신이시다. 그러나 종

교다원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런 사

실을 주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 종교들 중

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유일한 구원

의 길로 여기고 ‘다른 길’은 결코 ‘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반응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무엇이 종교인지, 종

교를 통해 얻는 진리와 구원이 무

엇인지도 모르는 채, 예수를 하나

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를 향

한 사랑과 충성의 고백을 종교의 

중요한 핵심적 내용으로 승화시

킨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들

은 우리가 예수가 신앙의 대상으

로 삼았던 신이 중심된 신앙을 가

질 것을 종용한다. 지금까지의 내

용을 정리해 보면 종교다원주의자

들이 우리를 종교 간의 대화에 요

청하는 것은 기독교의 독특성을 포

기하고 스스로 해체할 것을 종용하

는 행위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확신

종교다원주의라는 단어가 언제 

생겨났을까? 하버드의 종교학자 

하비 콕스(Harvie Cox, 1929-)는 

자신이 1965년에 저술한 “세속도

시”에서 교회가 전통적 체제를 지

나치게 중요시한 사실을 지적하고, 

실천적인 면에 강조를 두는 방향

으로 변화될 것을 주장하였다. 그

는 교회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타 종교와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는데, 그가 이 

책에서 다원주의라는 단어의 사용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원화의 영향

으로 서구 사회에 동양종교가 등장

하였기 때문이다. 콕스는 지닌 기

본적인 사상은 콘스탄틴 이후 기독

교가 서양의 지배종교가 되었으며, 

교회가 신조와 교리를 만들어내며 

자신들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일

에 주력했던 사실에 큰 불만을 지

닌 인물이다. 

한편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정립

한 칼 라아너(Karl Rahner, 1904-

1984)는 로마가톨릭의 대표적 신

학자였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

익명의 그리스도인’(Anonymous 

Christian) 이론은 앞에서 설명한 ‘

다른 길, 동일한 목적지’ 개념을 다

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다. 그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창조되었으며 자신의 의식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

기에, 인간은 모두 잠재적으로 ‘신

앙인’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기

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경험이 없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가 타 종

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을 ‘익명의 그

리스도인’으로 간주함으로서, 타종

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함과 동시에 종교 간의 일치를 추

구하는 신학적 근간을 마련한 것

이다. 

종교다원주의의 출현으로 인하

여 2천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서

구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

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배적인 위

치에 있었던 기독교 정신에 기초

하여 세워진 서구문화도 아울러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포스트모던

의 해체주의가 기독교에 끼친 영

향력이 컸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 

포스트모던은 서구의 기독교 전통

을 하나의 ‘조성된 힘’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계몽주의를 공격하였던 

독일철학자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

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년)는 진리와 가치에 

대한 이해는 ‘권력에의 의지’에 대

한 집착에서 기원된다고 보았다. 

그는 서구문명이 기독교 전통에 의

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곧 인

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과 

보상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이런 전통이 모

든 사람을 같은 차원으로 전락시키

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14면으로 계속>

종교다원주의 연구 (5)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인가(1) 

‘다른 길, 동일한 목적’ 개념은 종교의 근원을 인간에 둔 것

종교 간 대화는 기독교 독특성 포기 스스로 해체 종용 행위 

조진모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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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가구나 아이들 장난감이나 운동기

구 같은 것을 사면 꼭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한 

가지 있다. 설명서를 보고 부품들을 조립하는 일

이다. 그런데 종종 부품 이름들이나 지침들이 익

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서를 따라 하기가 쉽

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내 생각대로 했다

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 정보가 

실물로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듯이 하나님

께서 창조하신 세포 속에서도 그와 아주 유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간세

포에 인슐린이 붙

어 그 신호가 세

포 중앙의 핵 속

에 전달되면 복잡

하고 신기한 과정

을 거쳐 혈액 중의 

당을 세포 안으로 더욱 많이 끌어 들이는 단

백질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DNA)들이 복사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DNA 정보는 일단 없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으므로 평상시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마치 이 세상이 단 

한 부 밖에 없는 고문서를 국립도서관에 소

중하게 보관하고 아무에게나 열람시켜 주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단 정보가 필

요하면 이중 나선 구조의 안정한 DNA는 순

간적으로 열려 단선 구조의 불안정한 상태

가 된다. 이 상태에서만 비로소 정보 복사가 

허용되고 다시 곧바로 안정한 이중 나선의 

DNA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과정은 약 1m 길이의 DNA에서 마치 바늘 

끝 한 점보다 작은 일부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

서 복사하는 것이다. 마치 대형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지체 없이 원하는 책 한 권을 고르

고 그 책에서 꼭 필요한 페이지를 즉각 열어 필

요한 한 문장만 베껴내는 것과 같다. 이런 일들

이 세포의 핵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까지 세포가 이 정보의 위치를 어떻게 찾아내는

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복사된 정보를 과학자들은 mRNA

라고 부르는데 m은 messenger란 뜻이다. 또, 

R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DNA와 거의 똑

같은 화학구조를 가진 한 가닥으로만 된 DNA의 

복사본이다. 그런데 이 복사된 mRNA 정보는 

전체 DNA 정보(게놈)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만

큼 작은 분량인데 그 이유는 유전자(책의 문장

에 해당하는 정보) 한 개 분량의 정보만 복사하

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사된 mRNA 정보는, 마

치 아빠(messenger)가 도서관에 가서 딸이 필

요한 정보를 찾아 수첩에 적어 도서관 문을 통

해 나오듯이 밖으로 나온다. 

DNA가 보관되어 있는 핵은 이중막으로 싸여 

있는데 그 막 중간 중간에 출입문(핵공)이 있다. 

이 핵공을 통해 정보가 핵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

고 핵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 핵 바깥쪽을 세

포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핵 속에서 복사

한 그 정보를 가지고 정보가 지시하는 실물인 단

백질을 조립하게 된다. 이 때 사용되는 생체 기

계를 리보솜(Ribosome)이라고 부른다.  

세포의 구성은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이 살아가는 현장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아주 

흡사한 점이 있다. 마치 구형 컴퓨터에서 펀치 

된 카드가 카드 리더(Reader)를 지나면 그 속에 

있는 정보가 글자로 인쇄되어 나오듯이, 암호로 

되어 있는 mRNA 가닥이 이 리보솜을 지날 때 

드디어 DNA에 들어있던 정보가 최종 산물인 단

백질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펀치 된 카드의 구멍과 컴퓨터에서 인

쇄되어 나온 글자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 그 구멍과 글자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

다. 그 카드의 정해진 구역 밖에 똑 같은 모양과 

수의 구멍을 뚫으면 아무 글자도 인쇄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사람이 구멍 위치와 글자의 상관관

계를 미리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아주 유

사한 일이 mRNA 정보가 단백질로 현실화 되어 

나타나는 리보솜에서 일어나게 된다.

펀치 카드의 구멍과 글자가 상관이 없듯이 

mRNA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과 화

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DNA

의 알파벳이 4종류(A, T, C, G)가 있듯이 mRNA

의 알파벳(A, U, C, G)도 4종류가 있어 DNA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일렬로 연결되어 있다. 

단백질도 DNA나 mRNA 정보가 일렬로 되어 

있는 것처럼 20가지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그 

DNA나 mRNA 정보에 맞추어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물건이다. 이 때 카드 리더에서와 마찬가지

로 mRNA는 아미노산과 직접 접촉하지도 않는

다. 그렇다면 mRNA라는 화학물질 정보와 20종

류의 아미노산의 연관성은 리보솜에서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을까? 

도서관과 아주 유사한 생명체의 DNA 정보 체

계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마치 컴

퓨터 시스템이 운용되듯이 짜여 있는 리보솜 등

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하나

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과학자들의 발견

들은 그저 놀랍고 신기한 일들로 그치고 말 것

이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

는 과정을 보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창조자 하나

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형상인 과

학자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지게 되었음을 알

게 되었다. 성경의 주장대로(롬1:20), 창조자 하

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땅에

는 그 창조자와 

창조자의 말씀

인 성경을 부인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동물들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

이 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

는 ‘캘리포니아 SB48 법률 폐지 운동’도 하

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식과 직결된 문제들 

중에 하나다. 동물들이 동성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

는 진화론적인 학자들이 동성결혼을 옹호하

고 있다. 절대 진리를 상실한 포스트모더니

즘과, 나에게 의미 있으면 그만이라는 실존

주의 철학 사조 속에 만연한 진화론은 동성

결혼과 관련 된 법률안들을 계속 만들어 내

고 있다. 어떻게 이런 죄에서 미국이 돌아 설 

수 있을까?

성경은 마음의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결

정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잠언 23:7). 문제의 

근본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들이 성경에

서 떠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에서 

떠난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이유들

을 찾지 못하면 근본적인 치유책은 마련될 수 

없다 또, 반 성경적인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엄

청난 수고와 자원이 소비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100%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한 조사 결과는 그것이 과학의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Already Gone: Why your kids 

will quit church and what you can do to stop 

it, 2009. Master Books). DNA 한 조각, RNA 한 

조각, 그리고 단백질 한 조각을 진리의 책 성경

을 통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9.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6) : DNA에서 단백질로-정보가 실물로

하나님 형상 이해 못하면 과학자 발견은 신기한 일에 그쳐  

DNA RNA 단백질 한 조각을 성경 통해 볼 수 있어야

성품칼럼 (22)

아동기 자녀에게 들려줘야 할 부모의 말 한마디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아이들은 가정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을 익힙니다. 특히 부모가 

들려주는 말이나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의 자존감을 키

워주지요.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귀중

한 사람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자신

에 대한 자아인식, 자신감, 소속감 등으로 발전하며 세상을 이기

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기, 우리 아이가 무난

하게 잘 자라려면 어떤 말을 들려주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아동기는 발달단계에 비춰볼 때 ‘성실성’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규칙 지키기, 약속 지키기, 해야 할 학습을 성

실히 수행하기,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기 등 성실성과 

책임감의 성품을 훈련하는 일은 이 시기의 자녀들에게 주목하며 

들려주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보모의 말투를 바꾸세요.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고 부모

가 먼저 친절하고 따뜻하게 또 진실하고 자상하고 관대하게 말

하고 행동하세요.

둘째, 잔소리는 노(No)!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향하는 화초들을 봅니다. 자녀들에게도 칭찬과 

격려가 햇빛 같아서 그렇게 성장합니다. “우리 아들, 꼼꼼하기도 

하지!” “우리 딸 오늘 보니 더 예뻐졌는걸!” 그러면 더 꼼꼼한 아

들, 더 예쁜 딸로 자랄 테지요.

셋째, 강요보다 동기유발을 할 수 있도록 미화하세요. “해라” “

하지 마” “했니?” 이런 말보다 “이렇게 한 것이 너의 최선을 다한 

것이니?” “네가 정말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지금 무엇을 배워

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네가 다음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이제

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을 바꾸어 보세요.

넷째, 부부의 화목이 우선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면 자녀 

역시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무시하면 자녀도 부

모를 무시하게 되지요. 화목한 부부, 편하게 대화하는 부부의 모

습이 아이들로부터 대화하도록 유도하며 서로 화목하도록 이끌

어준답니다.

다섯째, 일관성 있게 말하세요. 한 번 안 된다고 한 것은 끝까

지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아이가 떼를 쓰거나 반항하거나 혹은 

집을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아무 이유없이 학교에 안 가고 무단결석을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야. 엄마와 아빠는 네가 책임감 있게 학교

생활을 하기를 원해”라고 명쾌하게 알려주세요.

여섯째, 성취보다 성품을 칭찬하세요. 자녀의 성실성을 칭찬해

주세요. 이 시기의 자녀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과업은 성실성입니

다. 성적이 우수할 때 칭찬해주기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격려

해 주세요. “아빠는 네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단

다.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렴. 성실하게 네 일을 

열심히 한 것만으로도 아빠는 기뻐.”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동기 자녀는 자신에 대한 

귀중한 가치를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숨은 재능을 아낌

없이 뿜어내는 값비싼 보배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결

코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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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교단체 리더들이 모이

는 ‘Call2all LA 국제전략회의’(LA 

Global Congress)가 오는 11월 29일

(화)부터 12월 3일(토)까지 5일간 롱

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대회장을 맡은 마크 앤더슨 선교

사(Call2all·Global Pastors Net-

work 대표)는 9일 복음방송에서 열

린 기자회견에서 “훈련과 네트워킹

을 위주로 진행되는 국제 전략회의

는 지난 3년간 미전도 종족선교, 중

보기도운동, 교회개척, 전도 등을 가

속화하는 결실을 거둔 것으로 입증

됐다”면서 “이 행사가 새로운 가능

성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앤더슨 선교사는 “세계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국어 성

경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0년

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

했다”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게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

해 열리는 이 전략회의에 한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Call2all은 CCC 창립자 고 빌 브라

이트 박사가 2003년 ‘전 세계에 500

만개 교회를 개척해 10억 명을 구원

하자’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구체화

된 운동으로 지금까지 세계 각 지역

에서 15차례 전략회의를 개최했으

며 약 100개국 2만8천여 리더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로렌 커닝햄, 

라인하르트 본케, 신디 제이콥스, 스

티브 더글라스, 루 잉글, 존 도우슨, 

폴 에쉴먼, 데이빗 해밀턴, 드웨인 로

버츠 등 80여 기독교 리더들이 참여

해 어떻게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대 사명을 성

취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발표한다.

OC목사회, SB48법안저지 원본서류 지급

오렌지카운티(OC)한인목사회(회장 손태정 목사)는 SB48 법안저

지에 따른 서류작성과 원본 서류 등을 지급하며 한인들이 이 법안 저

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지역별 도우미는 다음과 같다.  

▲세리토스, 놀웍, 벨 플라워 인근지역: 손태정 목사(회장), 

(562)896-0691 ▲부에나 팍 싸이프러스 인근지역: 장철호 목사(회

계) (714)474-9007 ▲가든글로브, 싸이프러스 인근지역: 이천선 목

사(부회장) (714)788-9819 ▲플러튼, 다이아몬드 바 인근지역: 김홍

권 목사(총무) (714)353-925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

회장 강기봉 목사) 뉴욕노회(노회

장 이원호 목사) 제 69회 정기노회

가 지난 13일 부르크린제일교회(담

임 박상훈 목사)에서 열렸다. 

회무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부

노회장 조문선 목사 인도로 기도 김

해근 목사, 성경봉독 김병용 목사, 설

교 이원호 목사(“그리스도인의 공동

체에 주시는 교훈”, 갈6:1-5), 성찬

예식, 축도 장영춘 목사의 순서로 진

행됐다. 서기 황경일 목사의 광고 후 

회무처리에 들어갔으며 서기보고, 

헌의청원 문서보고, 각부보고, 각 시

찰보고, 회계보고, 선교사역보고, 신

안건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노회가입을 청원한 이준성 

목사(양무리교회)와 갈릴리교회 박

해창 목사가 노회가입이 허락됐다. 

동 노회는 30교회 50명의 목사회원

이 소속돼 있으며 이날 목사회원 30

명 장로회원 4명이 참석했다. 

동 노회는 30교회 50명의 목사회

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날 목사회원 

30명 장로회원 4명이 참석했다. 

한편 동 노회는 오는 10월 25일과 

26일 목사부부수련회를 갖기로 결

의했으며 장소는 포코노 하워드존

슨 호텔. 강사는 장영춘 목사이다.   

<유원정 기자>

해외한인장로회 서남노회(KPCA 

노회장 김정찬 목사) 제45회 정기노

회가 12일과 13일 양일간 오렌지카

운티 영락교회(담임 김경섭 목사)에

서 개최했다.

첫날 김정찬 노회장의 사회로 시

작된 개회예배는 전홍권 장로의 기

도,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 성가대

의 찬양이 있었으며 김정찬 목사가 ‘

네 신을 벗으라’(출3:1-5)라는 제목

으로 설교를 했다. 

김 목사는 “짓밟히고 업신여김 당

하고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지만 우리각

자의 부끄러운 과거는 청산돼야 하

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을 교회가 보여

줘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신 사명 잘 감

당해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길 바란

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김경섭 목사의 집례

로 성찬식이 있었으며 이경환 목사

의 축도로 마쳤다.

또한 둘째 날엔 황천영 다우니제

일교회 원로목사의 공로목사 추대

와 목사임직식을 가졌는데 얼바인 

열린교회 정광준 전도사를 비롯한 

4명의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한편 이번 노회에는 미주장신대

학교 M.Div 과정의 ‘교회정치’ 과목

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참관을 해 눈

길을 끌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미동부기아대책(회장 황영진 목

사)과 미주세계나눔선교회가 공동 

주최하는 콜롬비아 결연아동 후원 

“Sharing Love”가 오는 27일(화)부

터 29일(목)까지 사흘간 플러싱 대

동연회장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지

난 7일 플러싱 뉴욕잔치에서 기자회

견을 갖고 행사내용을 알렸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2시

간 거리의 아구아디따 지역의 빈민

층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센터(교회) 

건립을 위한 후원 모금행사인 이 

“Sharing Love”는 화가이며 목사인 

이성순 화백과 함께 하는 종합예술 

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음악연주와 함께 즉석에서 그

림을 그리는 즉석시연이 오후 2시부

터 3시까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하루 2차례씩 열린다. 또 마지막 날

인 29일(목)에는 오후 7시부터 2시

간 동안 리셉션과 아울러 아트 퍼포

먼스가 진행된다. 

이 퍼포먼스에는 자헌 이성순 화

백과 피터 하워드(첼로), 휘 왕(바이

올린), 데이빗 패터슨(플룻), 유상열 

목사(피아노), 조복만(드럼), 박 영

Ch, 송기택(테너), 에리카문(소프라

노), 필그림선교무용팀, 조에선교무

용팀, 세븐해븐, ing댄스&키츠, 뉴욕

여성중창단 등이 출연한다.

이번 행사 총책인 배영란 권사는 

“뉴욕과 뉴저지의 미술인협회 회원

들이 관심을 갖고 협력하기로 했다”

며 “이성순 화백은 이번 뉴욕행사를 

계기로 목회를 접고 미술선교에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권사

는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문

화공연 스타일로 워십이나 찬양 등 

공연 중에 즉각 시연을 하는 것이 특

이한 점”이라고 강조하고 “이 화백

의 작품 컨셉이 ‘사랑의 노래’로 예

수님의 사랑나눔에 여러 단체가 협

력하게 됨을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고아와 장애인 선교를 

20년간 해오고 있는 이성순 화백은 

동양화에 서양화 기법을 사용하는 

작품스타일을 갖고 있다. 기아대책

은 이번 행사로 3만 달러 정도의 수

익금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아동센터는 지난

해 미동부기아대책이 후원한 5천 달

러로 대지를 마련하고 이번 후원행

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내년 초

까지 건물을 완공할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이하 OC교협, 회장 박용덕 목사) 

2011년 8차 임원회가 6일 오전 10시

30분 삼성장로교회(담임 신원규 목

사)에서 열렸다.

이날 임원회는 1부 예배, 2부 회의

로 이뤄졌으며 1부 예배는 사회 이

호우 목사, 기도 김동석 장로, 설교 

신원규 목사, 축도 이종은 목사 순으

로 진행됐다. 

2부 회의는 박용덕 목사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보고된 7, 8월 행사

는 7월 14일에 열린 베리칩 포럼과 

교계에 베리칩에 대한 성명서 발표, 

8월 14일에 열린 오렌지카운티 평

통과의 연합 조찬기도회, 8월 29일 

동성애지지 법안을 반대하는 STOP 

SB48에 대한 여러 기독교 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 9월 2일에 SB48반대 

서명을 위한 설명회 등이 있었다. 

또 주요 안건으로는 △주류 사회 

속에서의 한인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회와 △SB48 법안 저지 서명운

동에 임원들이 소속한 교회는 물론 

오렌지카운티에 속한 모든 교회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과 △2011

년 11월 11일에 있을 11.11.11 국가

를 위한 기도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로 결의했다. 

한편 금년 총회는 12월에서 11월

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 임

원회는 9월 29일 야외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싸우스베이한인교회(담임 안대진 

목사)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마28:19)는 주제로 지난 3일부터 5

일까지 Lucerne Valley에 있는 본 

교회 수양관 미션비전센터에서 하

계수련회를 가졌다.

금번 수련회에서는 말씀 잔치를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고 자아발견

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며 전

교인 옥외 체육활동으로 릴레이, 오

제미 던지기, 물 풍성게임, 저녁 바

비큐와 라인댄스 등을 통해 서로가 

하나 되는 즐거운 친교시간을 가졌

다. 

한편 싸우스베이한인교회(안대

진 목사)는 자녀들의 한글교육과 직

업교육을 위한 South Bay Korean 

Christian School(주정부 등록)을 

오픈해 봉사하고 있다.

한국학교는 한인 2세 어린이들에

게 한글을 가르침으로 한국인의 자

긍심을 키우고 뿌리를 잊지 않게 끊

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놀이와 다

양한 학습방법으로 한글을 더욱 재

밌고 쉽게 가르친다. 또한 읽기, 쓰

기, 창의력의 단계로 각 학급마다 어

린이에게 알맞은 교육과정을 통해 

한글지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고.

한국학교나 직업학교에 대한 자

세한 문의는 www.sbkcc.com   sb-

kcc@hotmail.com 또는  (310)372-

4751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PPFF 수퍼콘서트가 은혜한인교

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10일 저

녁 7시30분에 열렸다. 본 교회 한기

홍 목사의 환영 메시지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시작된 이번 콘서트는 그

랙 메티슨과 랜디킴 그리고 켄송 밴

드의 연주, 구현화 사모, 마이클 잭

슨 등 수많은 세계 최고의 뮤지션들

의 음반 및 공연에 보컬로 참여했던 

밸러리 도비, 8-90년대 세계정상급 

밴드였던 에어플레이의 메인싱어인 

타미 펀덜버크의 수준 높은 찬양이 

울려 퍼졌다. 

이번 콘서트는 10월 29일 LA다운

타운에 위치한 AT&T센터에서 열리

는 PPFF 기독영화제를 앞두고 갖게 

된 행사이며 MC 사무엘한이 뮤지션

들을 소개할 때마다 객석에서 환호

성이 터져 나오며 출연자들의 열창

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등 시종일

관 축제분위기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미주총회가 

8일 풀러톤 하베스트교회에서 열렸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는 주제

로 열린 총회는 총회장 등 임원을 선출

하고 선언문을 결의했다.

대한신학교 창설자인 김치선 박사의 

정통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본 총회에

서 선임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세창 박사 △부총회장 겸 

총장직무대행자 이지철 목사 △증경총

회장 이의완 목사 △부총회장 앤드류리 

목사 △여성부총회장 에스더신 목사 △

총무 김정국 장로 △서기 골디김 선교

사 △회계 김병숙 목사

한편 각 노회 노회장은 다음과 같다. 

△중앙노회 김세창 목사 △가주노

회 강정진 목사 △서부노회 홍성화 목

사 △북부노회 김정태 목사 △남부노

회 에스더신 목사 △캐나다노회 이승

남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KPCA 노

회장 강진웅 목사)는 제77회 정기노

회를 8일 오전 10시 나성영락교회(

담임 림형천 목사)에서 개최했다. 

강진웅 노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노회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권

영준 장로의 기도, 미주장신대 중창

단의 찬양에 이어 강 노회장이 ‘자

다가 깰 때라’(롬13:11-14)라는 제

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림형천 목

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가졌으며 

강신권 전 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The PPFF 수퍼콘서트 성료

싸우스베이한인교회 하계수련회 성료
한글학교, 방과후학교, 직업학교 오픈

예장(대신) 미주총회 총회장 김세창 목사 
8일 정기총회, 부총회장 이지철 목사 선임

SB48 법안저지 서명운동 적극참여
OC교협 제8차 임원회, 올 총회는 11월에

콜롬비아 결연아동 후원 “Sharing Love”
27-29일, 이성순 화백과 함께 하는 종합예술쇼

콜롬비아 결연아동 후원행사 준비위원들. 

Call2all LA 국제전략회의...전세계에 복음을
11월 29일-12월 3일 롱비치 컨벤션센터

또한 이번 회의의 참여대상자는 

가정, 교회, 교육, 정부, 미디어, 과학

기술, 스포츠, 예술, 비즈니스 등 사

회의 각 분야의 리더 혹은 리더로 세

워짐을 받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웹사이트 등록 시 자신의 분야

를 표시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분야별로 열리는 오전 

원탁토론 시간을 통해 이들과 깊이 

있게 대화하는 기회도 갖게 되며 오

후 워크숍 이후에 열리는 저녁집회

를 통해 주요 발표자들의 스피치를 

듣는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 밤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찬양과 경배’

를 갖고 마지막 순서에서는 자신의 

“10만 선교사 시대를 향하여”
22-25일 밴쿠버 제3차 캐나다 세계한인선교대회 개최

KPCA 서노회 제77회 정기노회
이원호 전도사 등 4명 목사안수

KPCA 서남노회 제45회 정기노회
황천영 공로목사 추대 및 목사임직 4명

KAPC뉴욕노회 제 69회 정기노회
10월 25-26일 목사부부수련회 개최

소명을 확인하고 세계 선교에 구체

적으로 헌신하게 된다.

특히 대회 중 3일간 하루 두 차례 

갖는 한인들을 위한 워크숍은 전도 

및 교회개척, 시민사회 및 정부, 긍휼 

및 정의 사역, 비즈니스, 미디어 및 

예술, 가정 및 기도 사역 등 6개 분야

에 걸쳐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워

크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1세와 

2세들이 한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

는 시간을 갖는다.

김정한 남가주한인선교단체협의

회 회장은 “이 운동은 주류 교계가 

주도해 시작했지만 한인 등 모든 기

독교인들이 하나 되어 계속해 나가

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교사나 목

회자들이 아니라 평신도 및 전문인

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전략회의의 

특징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재의 

선교동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등록비는 개인 159달러, 커플 260

달러이나 11명 이상 단체는 할인혜

택(100달러)을 받으며 온라인(www.

call2all.org)등록도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408)314-3887, 

(714)553-5800, (714)350-695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전 세계 각지에서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 50여 명이 참가하여 그들의 

간증으로 캐나다한인교회와 성도들

에게 선교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불러

일으키게 될 제 3차 캐나다 세계한인

선교대회가 오는 22일(목)부터 25일

(주)까지 밴쿠버에서 열린다.

‘10만 선교사 시대를 향하여’란 슬

로건으로 치르게 되는 이번 선교대

회를 준비해온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박형서 사무총장은 “밴쿠버에 이어

서 26일부터 28일까지는 캘거리/재

스퍼/밴프 지역에서, 

<14면으로 계속>

한편 이날 저녁 노회장의 인도로 목

사안수식이 열렸는데 나성영락교회 

임은주 전도사 등 4명이 안수를 받았

다.                        <박준호 기자>

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KPCA서남노회 제45회 정기노회에서 김정찬 노회장이 설교하고 있다

K P C A 서

노회 제77

회 정기노회

에서 강진웅 

노회장이 말

씀을 전하고 

있다

G M I T 가 

주관한 수퍼

콘서트에서 

타미펀덜버

크가 찬양하

고 있다

Call2all LA 국제전략회의 기자회견에대하여 마크앤더슨 선교사가 설명하

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한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회장, 앙태철 은혜한인교

회 선교담당 목사, 마크 앤더슨 대회장, 서민정 Call2all 간사

수련회 참석

자들이 함께 기

념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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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YM 지역컨퍼런스 및 후원만찬 
오는 12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로체스터(Rochester Riv-

erside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GKYM(세계한인청년축제) 

Rochester ‘11 본 대회에 앞서 지역 컨퍼런스가 뉴욕/뉴저지와 캐

나다에서 열린다. 일정은 △뉴욕/뉴저지: 9월 25일(주) 오후 7시 뉴

욕신광교회 △캐나다: 10월 8일(토) 오후7시 토론토(TBA). 한편 대

회를 위한 후원만찬(GALA DINNER)이 한인 1세와 2세를 대상으

로 열린다. 일정은 △1세: 11월 6일(주) 오후 6시 대동연회장 △2

세: 12월 3일(토) 오후 6시 대동연회장.

▲문의: (551)486-0100, 이메일 gkym2011@gmail.com

영어사역자 청빙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담임 최동갑 목

사)가 EM사역자를 청빙한다. 2세 영어사역에 소명이 있고 경배와 

찬양예배에 열정이 있으며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고 정규신학대학

교 졸업(M.Div) 학위가 있는 5년 이상 영어목회 경험자를 선호한

다. 이력서(가족소개 및 사진), 목회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접수마

감은 11월 31일. 

▲문의:(919)870-0970 이메일 piro526@gmail.com 

PGM 선교신학포럼
PGM(세계전문인선교회)이 주최하는 선교신학포럼이 10월 

18-19일 필라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오상철 목사(미주이민신학연구소장), 김성훈 선교사, 송상철 목사

(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유영기 목사(LA 나성북부교회), 김정한 

선교사, 유승관 목사(한국 사랑의교회 세계선교부 사무총장), 이형

석 목사(타코마중앙장로교회) 등이 초청된다.

▲문의: (610)397-0484

미주기독교방송 후원 골프대회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 후원을 위한 골

프대회가 9월 21일(수) 오전 11시(샷건방식) Clearview Park Golf 

Course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00달러이며 그린피, 카트, 파킹, 점

심, 저녁 포함한다. 시상 및 저녁식사는 오후 6시 플러싱 금강산 식

당에서 열린다. 시상내역은 홀인원상 Cadillac 1대,  근접상(볼 2개 

$20): 한국왕복항공권, 메달리스트 1등, 일반조 남녀 각 1, 2, 3등

(캘러웨이 방식), 온그린상($10), 50:50상(근접 $10), 장타상(남여 

각 1명): 상품.

▲문의: (718)683-0678 김준남 목사

“뉴욕이여, 생기로 충만하라” 뉴

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주최한 

2011할렐루야복음화대회가 지난 9

일부터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시작된 사흘간의 집회를 

마쳤다. 강사 서임중 목사(포항중앙

교회 담임)는 “세계 제일의 도시 뉴

욕은 가슴 설레게 하는 곳”이라며 “

할렐루야대회가 뉴욕에 복음의 물줄

기가 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대회

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첫날 “생각의 방향을 전

환하라!”(골3:1-4), 둘째 날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라!”(삼상12:14-15), 

셋째 날 “이제 너희가 살아나리라!”(

겔37:1-10)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회장 김원기 목사는 “32번째 할렐

루야대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 대회가 뉴욕교계

의 생명의 샘이며 능력의 불로 미주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전통

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자

랑”이라고 말하고 “뉴욕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같이 먹는 한 형제가 된다는 것

은 놀라운 은총”이라고 강조했다. 

첫날은 양승호 목사(지도자컨퍼

런스준비위원장) 인도로 경배와 찬

양, 통성기도, 진군의 나팔소리(문옥

주), 대회사 김원기 회장, 서창 미가

엘 중창단(포항중앙교회), 기도 이규

섭 목사(실행위원), 성경봉독 손석완 

장로(평신도부회장), 강사소개 송병

기 목사(증경회장), 강사환영사 한창

연 뉴욕한인회장, 찬양 연합성가대, 

설교, 결단의 기도, 찬양 뉴욕권사선

교합창단, 헌금기도 김연규 목사, 헌

금송 박요셉 교수, 광고 현영갑 서기, 

축도 신현택 직전회장의 순서로 진

행됐다.

첫 날 서임중 목사는 “모든 일들이 

생각에서 나온다, 건강한 생각은 건

강한 삶을 가져온다, 살기등등한 바

울이 사고의 전환으로 기쁨과 감사

가 넘치는 사역자가 됐다”며 “우리

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

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

라”고 강조했다.  

둘째 날은 이풍삼 목사(선교분과

위원장) 인도로 장학금 전달식 김원

기 대회장, 경배와 찬양, 통성기도, 

은혜의 북소리 동산하람찬양팀, 서

창 미가엘 중창단, 기도 문석호 목사

(실행위원), 성경봉독 이주익 장로(

부이사장), 축사 유병우 뉴저지교협

회장, 찬양 연합성가대, 설교, 결단의 

기도, 찬양 기독부부합창단, 헌금기

도 임병남 목사, 헌금송 송트리오, 광

고 박태규 진행위원장, 축도 김용익 

뉴욕목사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학금은 25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5백 달러씩 수여됐다.

셋째 날은 이희선 목사(준비위원

장) 인도로 경배와 찬양, 통성기도, 

승리의 북소리 세븐헤븐, 기도 이성

헌 목사(영접분과위원장), 성경봉독 

황규복 장로(이사장), 찬양 연합성

가대, 설교, 결단의 기도, 찬양 뉴욕

장로성가단, 헌금기도 조원태 목사

(실행위원), 헌금송 NY크리스천밴

드, 선언문 낭독 이종명 목사(부회

장), 9.11 10주기 추모특별기도, 광

고 허윤준 총무, 서임중 목사에게 감

사패 전달, 축도 김남수 목사의 순서

로 진행됐다.    

셋째 날 서 목사는 “이 대회초청을 

받고 기도 중에 뉴욕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보여주셨

다”며 “대회를 통해 뉴욕의 모든 교

회가 살아나고 이를 위해 목사 장로

들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

다. 또 “①현장을 직시하고 ②영안을 

열고 보며 ③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바란다”며 자

신의 묘비명에는 ‘모든 것을 남을 위

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 것

도 하지 않았다’는 페스탈로치의 묘

비명을 인용하며 설교를 마쳤다. 

뉴욕교협은 대회를 마치고 12일부

터 사흘간 뉴욕 업스테이트 스프루

스레이크 리트릿에서 목회자들과 평

신도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지도자 컨

퍼런스를 열었다. 강사는 서임중 목

사를 비롯해 박희민, 김영길, 손병렬 

목사 등이 초청됐다. 

한편 프라미스교회 베들레헴 성

전에서 성인대회와 함께 열린 어린

이 복음화대회는 최호섭 목사(뉴욕

영락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하고 20

여 명의 자원봉사 스탭들이 참여했

다. 놀이 프로그램인 게임과 율동, 찬

양이 있었으며 교사들의 워십댄스

와 스탭들이 준비한 단막극도 공연

됐다. 

강사 최호섭 목사는 요나 이야기

를 본문으로 ‘나는 도저히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

임을 어린이들에게 인식시켰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

사) 부설 퀸즈성인대학이 지난 9일 

2011 가을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13일부터 정상수업에 들어갔다. 개

강예배는 심의례 전도사 사회로 기

도는 박선도 장로가 했으며 말씀은 

이윤석 목사가 “하나님과 말씀을 존

중히 여기라”(삼상2:30)라는 제목으

로 전했다. 

성인대학은 매주 화,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10분까지 수

업을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

는 탁구와 뜨개질 등을 하는 시간도 

있다. 과목은 영어, 성경(한영), 시민

권영어, 중국어, 음악, 타이치, 태극

권, 의학 미술 치매 특강 등이 강의

된다. 

한편 종강은 12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자세한 문의는 (718)460-5506, 

(646)247-1568로 하면 된다. 

뉴욕청소년센터(이사장 이수일 박

사)가 지난 6일 저녁 사무총장 이취

임 예배를 드렸다. 김헌태 목사가 이

임하고 김헌돈 목사가 취임했다. 

예배는 민병렬 목사 사회로, 기도 

이풍삼 목사, 말씀 방지각 목사, 축사 

김원기 목사, 이임사 김헌태 목사, 공

로패 증정, 신임총장 약력소개 이수

일 박사, 취임사 김형돈 목사, 광고 

민병렬 목사, 축도 김정국 목사의 순

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마태복음 9장 9-13

절을 본문으로 “청소년센터가 다시 

시작하는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다시 돌아

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센

터가 제2의 도약의 시점에서 예수님

의 십자가 긍휼을 가지고 생명을 살

리고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는 “만

사는 때가 있는데 제일 좋은 때 떠나

는 김헌태 목사님, 제일 좋은 때 오

시는 김현돈 목사님 모두 축하한다”

며 “청소년센터가 새롭게 도약하기

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12년 동안 사무총장으로 사역했

던 김헌태 목사는 미리 준비한 이임

사를 낭독하며 감사를 전했다. 후원

해준 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과 학부모, 스탭과 이사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

했다. 또 “계속 청소년센터를 후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임사에 나선 신임 사무총장 김

현돈 목사는 먼저 자신이 경험을 간

증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 가

장 중요한 사람(인간)은 동역할 때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며 “하나 되는데 힘쓰며 청소

년들을 잘 섬기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센터는 학원사역의 활동의 

체계적 강화는 물론, 각종 정기적 상

담과 교육교실(부모교실, 교역자 자

녀교실, 교역자 상담기술교실, 청소

년 비전교실 등)과 청소년 사역(선

도 및 전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

는 컨퍼런스와 세미나도 개발 공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사고전환과 통감의 지혜로 살아나라!”
뉴욕교협 주최 2011할렐루야복음화대회 성료

퀸즈성인대학 2011가을학기 개강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

춘 목사)가 2011가을학기 개강에 앞

서 영성훈련을 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열린 영성훈련의 강사는 이

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담임)로 “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일군

이 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정현 목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창12:1-4), “성령의 기

름 부으심과 주도권”(출29:1-6, 롬

8:26), “성령님의 강한 기름 부으심

이 있는 교회”(삼상19:18-24)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첫날에는 장학증서 및 교훈패 수

여, 동문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가을학기 수강신청과 등록

은 9월 14일 마감한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영성훈련

“예수 십자가 긍휼로 재도약 하라”
뉴욕청소년센터 사무총장 이취임 예배

뉴욕청소년센터 사무총장 이취임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2011할렐루야복음화대회, 원내는 강사 서임중목사

개 강 예 배 

참 석 자 들 이 

함께 기념촬

영했다 

동부개혁장

로회신학교 개

강예배에서 신

학생들이 찬송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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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창작 가곡의 밤
미주한국기독문인협회(회장 고영준)와 미주한인창악회(회장 백경환 

목사)가 공동주관하는 제8회 창작 가곡의 밤이 18일(주) 오후7시 영생

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 1829 S. Western Ave. LA)에서 열린다.

▲문의: (818)523-4786

이단대책 세미나
미주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가 주최하는 이단대책 예방 

세미나가 오는 21일(수)과 28일(수) 오후 7시30분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381-2202, 484-2574

미기총 지역교회협 회장초청 기도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정명 목사)는 미국이 당면한 여

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바라보며 미주 전 교회의 영적 각성 기도운동 전

개를 위해 각 지역교회협의회 회장들을 초청해 준비기도회를 갖는다. 

일시는 20일(화) 오후 5시부터 21일(수) 오후1시까지 베델한인교회(담

임 손인식 목사).

▲문의: (213)448-3493/회장 송정명 목사, (714)401-9874/총무 박

용덕 목사,  (714)873-7315/베델교회 김영빈 목사 

산호세교회협의회 총회 
산호세 교회협의회(회장 김근제 목사) 제28차 총회가 9월20일(화) 

오전 10시 산호세제일교회(담임 김동욱 목사 / 1145 E Arques Ave 

Sunnyvale CA 94085)에서 개최된다. 

▲ 문의: (408)749-9333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임직 및 시무장로 안수식 예배
인랜드교회는 박신철 담임목사의 임직 및 백상철 이종의 시무장로 안

수식 예배를 18일(주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

▲ 문의: (909)622-2324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회

장 남주식 목사) 제60회 총회가 지

난 6일 오전 10시30분 로스앤젤레

스 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

에서 열려 새 회장으로 이상현 목사

를 선출했다.

정회원 35명 준회원 24명 등 총 

59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

회에서 이상현 신임회장은 “부족한 

사람이 원로목사회 여러 선배들이 

있는데 회장직 맡게 돼 짐이 무겁다. 

주 안에서 기도하며 책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다. 많은 도움과 기도 

부탁드린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편 총회가 열리기전에 가졌던 

예배는 남주식 회장 사회로 시작, 이

성락 부회장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들’(히11:1-8, 24-26)이라는 제목

으로 설교를 했으며, 나윤태 목사가 

‘조국과 통일, 미국, 세계평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특별 기도를 인도하

고 남주식 회장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본회 새 임원 명단.

△회장: 이상현 목사 △1부회장: 

이성락 목사 △2부회장: 강성태 목

사 △총무: 임순삼 목사 △서기: 한

화영 목사 △회계: 신성종 목사 △

부회계: 조영제 목사 △회원부장: 

이동준 목사 △선교부장: 이기홍 목

사 △친교부장: 홍순도 목사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피종진 목사(남서울 중앙교

회원로)를 초청, ‘남가주한인선교대

회’를 개최한다. 목사회는 12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교대회의 일정을 소개하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효우 회장

은 “미주지역에선 선교를 많이 할 

뿐 아니라 선교를 중요시 하는 곳이

기에 이번 집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영적 신선한 선교의 바람을 불러일

으키고 세계 선교를 리드해 갈 수 있

는 선구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

원하며 집회 명칭을 ‘선교대회’라 칭

하고 집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남가주한인목사회 44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임원진들은 회기를 시작

하며 두번의 대형집회와 두번의 음

악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했던 바, 지

난 3월 윤석전 목사 집회를 개최했

고 금번에 피종진 목사 선교대회를 

준비했다. 또한 음악회는 회기 초에 

‘사랑의 콘서트’에 이어 11월 말과 

12월 초에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메시아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 선교대회는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19일(금)과 20일

(토)은 오후 7시30분, 21일(주)은 오

전 11시에 각각 개최된다. 또한 남

가주한인목사회에서는 목사신분증

을 발급하고 있으며 11월 출간예정

인 설교집 원고도 접수받고 있다. 원

고 제출 마감은 9월 22일까지. 

자세한 것은 (213)422-9191로 문

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한 선교

사 8382 Artesia Blvd #H, Buena 

Park, CA)가 주최하는 ‘감사학교’가 

오는 17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

후 6시부터 9시까지 8주 코스로 진

행 개최된다.

김정한 선교사는 “위풍당당한 하

나님의 자녀, 없거나 있거나 어느 상

황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위풍당당

한 신앙이며, 이 신앙은 초대교회 성

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가

졌던 신앙”이라 말하며 “건강이 없

어도 주님 한분만으로 인하여 당당

하고 재물이 없어도 주님 한분만으

로 인하여 당당하고 재능이 없어도 

주님 한분만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외모가 없어도 주님 한분만으로 인

하여 당당하고 학벌이 없어도 주님 

한분만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교회

가 적어도 주님 한분만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성도가 적어도 주님 한분

만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위풍당당, 

감사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의 일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

사학교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학교의 목표는 각 성도

들과 교회들이 감사신앙을 기본으

로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라며 교회

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

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학교의 제1기 과정은 

▲감사가정 만들기-부부관계(4회) 

▲감사자신 만들기-건전한 자아

상(2회) ▲감사자녀 만들기-자녀

와 상담기술(2회) ▲감사이민 만들

기-Kingdom Dream 이민자를 향

하신 하나님의 목적 ▲감사마음 만

들기-성경적 감사, 오기와 육감, 감

사마음 밭, 감사기도 ▲감사영성 만

들기-영적인 독 해결하기, 영적싸

움, 찬양회복 ▲감사일터 만들기-

인간관계, 직업전문성, 사업현장에

서 감사 ▲감사선교 만들기-선교의 

기초, 부모선교사, 가정선교사, 열방

선교사 등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김정한 선교사, 존 김 목

사, 수 김 목사, 진미예 가정상담전

문가(주정부인가 가정상담사) 등이 

참여한다. 등록비는 150달러(교재

비, 간식비 포함, 안식년인 선교사 

무료)이며 참가인원은 40명 선착순

에 한한다.

자세한 문의는 선미니스트리 감사

학교 (714)350-695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시와찬미의전당이 주관한 제4회 ‘

시로 드리는 예배’가 11일 오후 5시 

로스펠리즈연합감리교회(담임 윤일

흠 목사)에서 개최됐다. 

정문지 시인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예배는 본 교회 신병옥 목사의 기

도, 시인 백승철 목사(에피포도재단 

대표)가 마태복음 6장 26-34절의 말

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백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소

한 것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셨다. 

우리 기독문인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독

문학계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

는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 받아 좋은 

가치를 나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이혜란, 김숙영, 김영

숙, 이애미, 이지은, 정문기, 김예지, 

이인미 시인과 윤일흠 목사가 각자

의 창작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

으며 소천한 진현주 시인을 생각하

며 윤일흠 목사의 시에 곡을 붙인 ‘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를 정문기 정

희은 시인이 불렀다. 

또한 배정웅 시인과 백승철 목사

가 찬조로 나서 시낭송을 했으며 꿈

이있는자유 정종원 목사(아이엠교

회 담임)가 특송을 했다. 이날 예배

는 윤일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나성서울코랄(지휘 진정우 박사)

의 제67회 정기연주회가 11일 오후 

7시30분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

영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주

회는 1974년 창립된 나성서울코랄

의 정기연주회이자 9.11사태의 10주

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나성서울코랄의 단원인 문인귀 시

인의 9.11추모시 낭송으로 시작된 이

날 연주회는 아리랑의 멜로디를 따

서 미사곡으로 만든 Missa Arirang, 

한국민요, 한국가곡, 성가곡 등 4파

트로 나누어 연주회가 진행됐다. 특

히 Missa Arirang은 한국의 정서가 

묻어나기에 충분했으며 한국가곡과 

민요 성가곡이 연주될 땐 한가위의 

정취를 이민자의 마음속에 잔잔히 

울려 퍼졌다.

이날 연주회는 소프라노 김희우와 

메조소프라노 주광옥의 듀엣 및 독

창, 클라리넷 연주자 김상현이 피아

니스트 황인교와 피아노와 클라리넷

을 위한 소나티네 연주를 했으며 앵

콜곡 ‘사랑으로’를 이날 모인 청중들

과 함께 불렀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남가주선교대회’개최
9월 16일-18일 풍성한교회 강사 피종진 목사  

남가주선교대회를 설명하고 있는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들. 우측으로

부터 정요한(총무), 박효우(회장), 김영모(부회장) 목사. 

남가주 원로목사회 회장에 이상현 목사
제60회 총회 “기도하며 책임 감당 하겠다”

감사신앙 기본으로 세계 선교 감당
선미니스트리 감사학교 17일 개강 8주 코스

제4회 시로 드리는 예배 성료

나성서울코랄 제67회 정기연주회

시 로 드 리 는

예배가 마친 후 

참가자들이 단

체사진을 찍고 

있다

나성서울코

랄 제67회 정

기연주회가 윌

셔연합감리교

회에서 열리

고 있다

남가주원로

목사회 총회에

서 이상현 신임

회장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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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길자연 목사·사진)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

독교연합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한기총은 66개 회원 교단과 19개 

단체에게 임시총회 소집 공고안을 

발송하고 임원과 위원장 인준을 비

롯해 분립 및 가입 회원 승인,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고 7일 밝혔다. 

임시총회는 지난달 24일 길자연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 법원에 의해 취소됨에 따라 이루

어지게 됐다. 임원 인준은 지난 1월 

정기총회 파행 이후 처리되지 못했

었다. 임원은 공동회장과 부회장, 서

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를 비롯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지난 7월 7일 특별총회에서 통과

된 정관에 따르면 임원 선출은 교단

과 단체의 안배를 원칙으로 하되 교

세와 전문성 등을 감안한다. 공동회

장은 회원 교단과 단체의 총회장이

나 대표 중에서 선임하게 되며 부회

장은 부총회장이나 부대표 중 선임

한다. 공동회장과 부회장의 수는 각

각 25인 이하, 30인 이하로 정해져 

있다. 임원 선출은 대표회장과 직전 

대표회장, 약간명의 전형위원회에서 

선정해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원 인준이 확정되면 한기총의 

실제적 기능은 완전히 회복된다. 그

럴 경우 각종 현안에 대한 참여도 활

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10월부터 

실무를 진행하더라도 길 대표회장 

체제의 정상적인 활동 기간은 3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한기총은 최근 세계교회협

의회(WCC) 한국준비위원회가 발표

한 실행위원 명단과 관련해 “한기

총 대표회장과 복음주의 교단들은 

2013년 WCC 총회에 공동회장으로 

명의를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한국교회의 대표적 복음주의 교단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을 포함한 

고신, 대신, 기침, 기성, 예성 등 복음

주의 교단 총회장이 포함된다는 말

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9일부터 회원 교단들

이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념

이 없는 때에 개혁주의 교단들이 마

치 WCC대회를 지지하는 양 발표하

는 건 각 교단의 총회에 혼란을 주

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한기총 개혁주의·복음주의 교단들

은 처음부터 WCC 한국대회를 반대

해 왔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이하 

한복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이 주

최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시상

식이 지난 2일 성결대학교 야립국제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복총 교회일치위원회(위원장 오

범열 목사) 주관으로 열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기여한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담임), 

노희석 목사(명일성결교회 담임), 이

재천 사장(CBS기독교방송)에게 제6

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을 수여

했다.

손인웅 목사는 한국교회희망봉사

단을 통해 한국교회가 봉사와 섬김

의 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했으며, 한

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를 대표해 한

국교회 개혁 갱신을 주도한 공로로 

수상했다. 

노희석 목사는 한복총 대표회장을 

역임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구

현했으며 성령운동을 통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장을 확장한 2007한

국기독교성령100주년대성회, 2010

천만인성령대성회의 주도적 사역을 

한 공로로 수상했다. 

이재천 사장은 CBS기독교방송 사

장으로 방송프로그램과 보도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전반과 소통하는 언

론상을 구축했으며, 개혁적 보도로 

한국교회 위상을 제고하게 한 공로

로 수상했다. 

시상식에 앞선 축하공연에서는 덕

수교회 마리아중창단과 군포제일교

회 마리아중창단, 테너 노종윤, 베이

스 이재준이 출연해 찬양하고, 2부 

시상식은 상임회장 김동청 목사의 

사회로 김용완 소강석 오범열 안준

배 김창곤 박요셉 손광호 목사가 순

서를 맡아 진행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상금이 수여됐다.   

<기사제공: 한복총>

[미션라이프] ‘금권선거를 막는 

대안’으로 여겨졌던 제비뽑기 선거

제도가 바뀔 것인가. 제96회 대한예

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를 10여일 앞

두고 제비뽑기 제도 변경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이미 지난

해 총회에서 사실상 개편된 거나 다

름없었다. 당시 ‘총회 현장에서 선거

인단 30%를 제비뽑아 이들이 부총

회장을 선출한다’는 안이 찬성 517 

대 반대 288이라는 압도적인 표차

로 통과됐다. 이른바 ‘제비뽑기+직

선제’ 절충안이다. 하지만 다음날 ‘

기타 부임원은 3개 권역별로 안배

해 부총회장이 지명한다’는 세칙안

이 문제가 됐다. ‘그렇게 될 경우 당

선된 부총회장 때문에 금권선거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의원들

의 표심을 자극한 것이다. 결국 절충

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예장 합동은 개혁교회 전통에 따

라 직선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제

85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비뽑

기를 결의한 것은 금권선거라는 고

질병을 막아보자는 고육지책이었

다. 예장합동 내 개혁그룹인 ‘교회갱

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교갱협) 김

경원 대표회장은 “제비뽑기라는 제

도 도입 없이 캠페인만으로는 금권

선거를 막을 수 없었다”며 “제비뽑

기는 우리 교단의 자랑이 아니라 수

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총회에서 다룰 안건 중엔 지

난해 부결된 절충안이 다시 올라와 

있다. 남서울노회(노회장 오세광 목

사)가 제출한 안건을 보면 ‘기타 부

임원은 부총회장이 지명한다’는 표

현 대신 ‘러닝메이트’라는 표현을 썼

다. 총회 전에 미리 팀을 만들게 되

면 그만큼 금권선거 가능성이 줄어

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밖에 절

충안이 아닌 완전직선제를 요구하

는 총회 안건도 3개나 올라와 있다. 

금권선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하면 직선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는 것이다.

교갱협 등은 어떤 식으로든 제비

뽑기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

장이다. 제비뽑기가 민의를 왜곡시

킬 뿐 아니라 리더십 약화로 교단 내

외의 영향력마저 감소된다는 게 이

유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권선거 방

지, 성경적인 방법을 이유로 들어 제

비뽑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임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은 갈리

고 있다. 김삼봉 총회장은 “현실적

으로 제비뽑기 개선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치우 총무는 “제비뽑

기 제도는 이제 바뀔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제비뽑기 유지, 직선제 도입, 절충

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돈 안

들이고 제대로 된 일꾼을 뽑자’는 데

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동안 제비

뽑기 제도가 돈을 안 쓰는 데는 성

공했지만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데

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제도 보완이 불가피해 보

인다.

[미션라이프] 지난달 21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대북선교 

활동을 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김

모(가명·46) 선교사는 순교를 각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선교단체 관계자는 9일 “

그는 통일을 염원하며 고난 중에 처

해있는 북한 동포를 살리기 위해 다

방면으로 노력하던 선교사”라고 밝

혔다. 

그에 따르면 김 선교사는 한국

의 모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M.Div.) 학위를 받고 모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에 앞서 미

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한 신학교에

서도 신학을 공부하고 3년간 미국서

도 사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교에는 1992년 2월 입문했

다. 한국 내 파송교단이나 파송교회 

없이 단독으로 몇몇 단체와 협력사

역을 하면서 단둥에서 식품 공장을 

운영했다. 생산된 제품은 압록강교

를 통해 신의주 내 소학교에 빵과 두

부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비즈니스

선교를 해왔다. 파송 단체가 없었던 

것은 북한 선교 활동 특성상 신분 노

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수를 받은 교단에서도 탈퇴한 것으

로 전해졌다. 

김 선교사 유골은 사건 발생 10여

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7일 오

전엔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에서 탈북선교단체 주도로 장례예

배(천국환송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김씨의 죽음 이후 중국 선양과 단

둥 등지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건에 따르

는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 

내 선교사 가운데 대북 사역을 하는 

이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

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

이다. 선교 관계자들은 대북 선교사

와 인권 운동가들을 향한 조직적인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모 선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된 언론 보도가 자칫 선교사들의 어

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

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소지해도 

엄하게 처벌당할 뿐 아니라 신앙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몰려 비공개처형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김

상헌)가 7일 발간한 ‘2011 북

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대부분 

종교사범들은 정치범으로 분

류되고 불법 체포, 가택수색, 

실종 심지어 공개·비공개 처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백서를 

분석한 이자은(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에서 탄압을 받는 

종교는 개신교와 가톨릭, 무속신앙 

등이지만 가장 심한 처벌대상은 개

신교와 가톨릭”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사범에 속하는 정치범인 경

우 공개처형보다 비공개처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2190건에 달했

다. 그중 형사범 1442건(65.8%), 

종교사범에 속하는 정치범 292건

(13.3%) 순이었다. 반면 비공개처

형은 정치범 106건(47.7%)으로 가

장 높았다. 그 다음이 형사범 75건

(33.8%)이었다. 

이 연구원은 “종교인의 경우 비

공개처형이 공개처형보다 더 높은 

이유는 김일성이 아닌 다른 절대자

를 믿는 종교 사상이 대중에게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

라고 분석했다. 

백서가 밝힌 관련 사례 가운데 

흥미를 끄는 것은 공개처형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하

라고 할 때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곤 한다는 점이다. 함경북도 

출신 최모씨는 “2000년 온성군 철

다리 밑 총살현장에서 중국서 함께 

성경공부를 했던 김모씨를 봤다”

며 “그는 입에 재갈을 물고 있었는

데 죽기 전 ‘주여, 이 불쌍한 백성들

을 용서해 주십시오’란 말을 외친 

뒤 총살당했다”고 증언했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례는 주로 불법체포, 가택수색 

등의 방식이다. 종교사범으로 의심

이 되는 경우엔 보위부에서 따로 

주변인을 불러 성경책 소지 등 신

앙생활 여부를 묻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함경북도 출신 박모씨는 “2005

년 남자친구가 보위부에 체포됐는

데 보위부가 나를 불법체포해 무슨 

관계인지, 평소 기도를 하거나 성

경책을 봤는지, 일상생활에서 하나

님 소리를 했는지 물어봤다”고 밝

혔다. 중국인 이모씨는 2004년 성

경책을 유포한 죄로 북한에 의해 

구금되기도 했다. 

종교박해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90년대부터 사건 빈도가 높아지는

데 이는 90년대 식량난 때문인 것

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원은 “

고난의 행군시

기인 90년대 불

법월경이 많아졌다. 당시 중국에서 

기독교인의 도움을 받거나 중국에

서 기독교를 접하게 된 뒤 신앙생

활을 하게 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

서는 2000년 이후 종교박해로 인

한 처벌이 급증하는 것을 볼 때 이 

시기를 기점으로 북한 종교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분

석했다. 

[미션라이프] 기독교 정당에 참여

하기로 했던 인사들이 ‘불참’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정당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

는 분위기다.

건강한 목회를 위한 작은 교회 목

회자들의 연합인 교회2.0목회자운동

(실행위원장 신형진 목사)은 8일 성

명을 통해 ‘선교의 문을 막는 기독교

정당 창당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목회자운동은 “성경적 신앙과 

사회적 양식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

인들이 기독교의 본질적 사명을 왜

곡하는 기독교정당 창당에 미혹되

지 말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목회자행동은 그러면서 “기독교

정당 창당을 강행할 경우 그 부당함

을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교회언론회는 9일 재

차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교계에 기

독교정당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

다 문제 지적과 원론적인 찬성 입장

은 많았지만 찬성과 반대에 대한 직

접적인 토론회는 많지 않았다”며 오

는 14일 교회언론회 주최로 열리는 ‘

기독교정당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회언론회

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독교정당

에 대한 찬반 논란을 넘어 기독교적 

정치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기총 9월 27일 임시총회…정상화 본격 시동 
“한기총 복음주의 교단, WCC총회에 명의허락 사실 없다”

제6회‘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시상식 
손인웅 목사, 노희석 목사, 이재천 사장 수상

기독교 정당 우려 교차 
참여 인사들 불참 의사 잇달아

예장합동, 제비뽑기 제도 바뀌나? 
총회 앞두고 제도 변경 초미의 관심사

중국 단둥서 40대 한국인 선교사 독극물 피살 
파송교회 없이 단독 비즈니스선교...“순교 각오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2011 인권백서’발간

북한, 종교 박해 2000년 이후 최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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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선교지로 돌아온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건기입니다.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빨간 

벽돌색 지붕이 먼지로 다 덮여 색깔이 없어

져 버렸습니다.

이곳에 돌아온 지 1년이 조금 더 지난, 그

리 길지 않은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들과 환경 속에서 마음도 몸도 벌써 지쳐버

린 듯 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해 말씀하

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에 “회칠

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

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로마서 2장에는 이러한 회칠한 자들에 대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

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

을 좋게 여기며….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

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

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

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

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

냐……

양보라는 것에 조금씩조금씩 밀려, 

나 자신을 방치해놓고 살아온 선교지

의 삶에 오늘은 마치 먼지에 쌓여 색도 

분간할 수 없는 지붕처럼 회칠한 마음

과 같이 되어버린 저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조아리는 시간

이 되었습니다.

먼지바람이 유난히도 세게 불어대

지만, 오늘은 오히려 그 바람 앞에 드

러내어 놓고 쌓였던 먼지들을 털어내

고자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

가며, 연약함을 호소하며, 이 땅에 소

원을 이루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

가에 내어 버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의 은혜 앞에, 온전히 적셔지기를 간절히 바

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물결이 저

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

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주 예수여….

전도 (Mkutano)

8월 들어서 홈보로 마쿠루라는 곳에서 한

달 만에 다시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도도

마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차로

는 두시간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곳은 베율

라 교회 담임인 레비손 목사가 길러낸 전도

자 잭슨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비록 흙으로 지은 적은 교회이지만 이번 전

도대회를 통해서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었

습니다.

첫날, 한 가족이 집회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영접 했습니다. 이튿날은 이 마을 지도자인 

면장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4박5일이 

끝난 집회에 31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5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교회였는

데 예수님을 영접한 31명과 함께 작은 정성

들을 모아 교회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베율

라 교회에서 이곳 홈보로 마쿠루 교회의 집

회를 돕기 위해서 약 35Km 멀리 떨어진 이

곳까지 버스비가 없어 걸어와 집회에 참석

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성

도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눈물이 흘러 나왔

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심정이 얼마

나 강하길 래 자기들이 먹을 옥수수 가루를 

자루에 담아 머리에 이고 그 먼 거리를 뜨거

운 태양빛에 발걸음을 붙들고 끝없이 걸었으

리라 생각하니, 아프리카의 햇빛보다 더 강

한 성도들의 사랑을 보며 감사드렸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두 번의 전도대회

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기로 작정한 그분들이 잘 양육

되고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센터 사역

선교센터는 여러 크고 작은 일들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 

전도대회를 위한 준비와 이곳 건축들을 위한 

행정의 전반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교센터를 들어오면 차들이 

돌아나갈 수 있는 작은 로터리(라운드어바운

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 하시

는 한도 내에서 힘이 닿는 대로 조금씩 조금

씩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

운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손길들을 향하여 늘 

감사드리며 저희들과 동일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달라살렘을 갔습니다. 시장에 가

서 도도마에서는 살 수 없는 배추와 오이도 

사고 우유와 주스도 사고 전도대회에 사용될 

스피커도 샀습니다. 짐들을 트럭 뒤에 싣고 

숙식했던 현지 교단 게스트하우스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여 도도마로 향하는 중 시내 한

가운데를 지나오면서 조금씩 차들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앞뒤로 출근하는 차들로 꽉 막혀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도둑들이 트럭 뒤에 올라타 묶어

져 있는 짐들 가운데 가장 귀한 물건들이 들

어 있는 박스 하나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어

두운 밤도 아니고 사람들도 없는 한적한 곳

도 아니고 차들도 사람들도 붐비는 대낮에 

아무 두려움 없이 차에 올라와 물건을 훔쳐

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정신없이 뛰어가 사방을 찾았지만 

누구하나 본적이 없다고 내 모른척 합니다. 

망연자실하여 차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 무거운 박스를 어떻게 가져갔을까? 차

에 올라와 물건을 훔쳐가는데 그 많은 차들

이 보고서도 어떻게 누구하나 혼을 울려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실수를 내가 하지? 

온갖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그 안

에 있는데… 모든 자료들이 담겨있는 하드디

스크, 프라쉬 메모리, 노트북, 전도대회에 사

용하려고 샀던 스피커 등등.....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무엇보다 예민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긴장이 

풀린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

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지 하고 말입니다.

아내와 저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

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았

습니다. 트럭 뒤에 수많은 차들 가운데에는 

적어도 이 나라에서 한 가닥 한다는 공무원

들, 회사 기업인들, 사무원들, 1억6천만원짜

리 랜드 크루저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

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어떻게 단 한 번의 혼

을 울려주지도 않았는가? 도대체 그들의 정

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은 살

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들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가장 큰 물질적 피해를 입었

을 때도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아니면 떠나

야 할까? 아니면 그들과의 관계에서 철저한 

보호정책을 펴면서 나만의 올타리 안에서 살

아야 하나?

수많은 질문들이 일주일 내내 저를 괴롭혔

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은 오히려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더 닫아 버리고 매몰차 버리는 

저희들이 될까 힘들어 하면서, 십자가 앞에 

그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주 하는 것에 대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

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역의 한 부분

이라는 생각에 없어도 될 것이 그렇게도 

많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

어 전도자로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1. 힘든 기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이곳 

현지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더불어 살 수 있도

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곳 풍토병에서 잘 견딜 수 있도

록).

3. 저희들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

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해 주십시오.

4. 이곳 현지지도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전도된 심령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

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개척되어가고 있

습니다. 개척되어 가는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차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난번 전도대회에서도 트럭이 빠져서 빼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트럭이 가야 

하는 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4WD 자동차가 사역을 위해서 꼭 필

요합니다. 기도부탁 드립니다

8.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모아 

교회를 짓고 있지만 지붕을 얹는 양철과 나

무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9. 저희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아

미니, 푸라하).

주안에서 늘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기

도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도도마에서 황광인, 

영숙 선교사 드림.

케  냐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

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

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62:6

하-7).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선교지 케냐에

서 문안드립니다.

가뭄, 굶주림

계속된 가뭄으로 케냐의 많은 곳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

달전 약 250만 명이 굶주림에 처하고 있

었는데, 2달이 지난 지금은 케냐 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400만 명이 굶주림에 처

해 있습니다. 케

냐는 8월 초에 

케냐인들이 케

냐를 스스로 돕

자고 하는 모금

을 해서 굶어가

는 이들을 위해 

옥수수와 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로 근본적인 문

제가 해결되도

록 기도해주시

기 바랍니다.

마싱가 신학교 

2011년 첫 학기가 지난 7월 16일 종강

을 하였습니다. 건축과 8월의 단기선교팀

을 맞을 준비를 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

도 3과목을 가르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

니다. 1학년의 크리스천의 삶, 2학년의 조

직신학(인간론)과 3학년의 바울의 선교방

법론을 강의하였습니다. 8월 15일부터는 

특별과정 학생들이 와서 2주간 공부를 했

습니다. 이번에 2명의 학생이 더 왔고, 멀

리 마사이부족의 학생이 왔습니다. 그래

서 24명의 특별과정 학생과 26명의 일반

과정 학생들 모두 50명이 공부하고 있습

니다. 마싱가 신학교가 계속 하나님이 기

뻐하시는 귀한 일군들을 길러 낼 수 있도

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샌디에고 소망교회 단기선교

28명의 단기선교팀이 8월 2일부터 13

일까지 이곳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젊은 

분들은 키바와 마싱가에서 오전에는 여름

성경학교(VBS)를 하고, 오후에는 키바에

서는 가가호호 전도를 했고, 마싱가에서

는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도 같이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

다. 그리고 내과의사와 치과의사와 간호

사 한 분은 의료사역을 해주셨고, 어른들

은 교대로 어린이 사역, 전도, 의료사역과 

중보기도로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했

지만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사역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모여

와서 의료진들은 늦은 시간까지 진료하느

라 많이 힘들었지만 한분이라도 더 진료

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며 미안

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힘들

고 어려웠지만 기쁨으로 함께 사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원, 유치원교사 훈련대학, 현지인 선

교사 훈련원 건축

유치원 교사 훈련대학은 5월 학기에  7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이애경 선교사가 5

과목을 가르치고, 신학교 교수인 무인데 

목사가 2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

부에서 요구한 24과목 중 10과목을 공부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축을 할 때 소금기가 많

은 우물물을 쓰지 못하고 수돗물을 사와

서 건축을 하는데 지난 7월에는 그나마 사

오는 수돗물도 끊기어 공급이 안돼서 일

을 못하고, 벽에 물을 뿌리지 못해 갈라지

는 것을 보면서 울고 있을 때 모두들 비올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 며칠

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어려움을  넘겼

습니다. 해가 뜨거운 이곳에 하나님의 은

혜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벽을 창

문 위까지 쌓았습니다. 건축비가 잘 채워

져 건축이 순

조롭게 진행되

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훈련할 수 있

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연례 남녀 수

련회

이곳에서 해

마다 열리는 

남녀 연례수련

회가 각각 있

었습니다. 여성 수련회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키바지역에서 있었고, 남자 수

련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마싱가 신학

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

사로 훈련하고, 훈련받는 아름다운 모습

에 마음이 흐뭇합니다.

가족 소식과 기도제목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

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도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굶주리고 있는 많은 케냐사람들을 위

하여 △마싱가신학교가 은혜중에 하나님

의 신실한 종들을 길러내도록 △마싱가

신학교 부설유치원, 유치원교사훈련대학, 

선교사훈련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

록 △가족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 특

히 에녹이와 인혜가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위에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케냐에서 이사야, 이애경 선교사드립니

다.

바뀐 주소: Rev. Isaiah Lee C/o Africa 

Inland Mission

P.O. Box 3611

Peachtree City, GA 30269-7611

선교지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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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

으로 문안드립니다.

온두라스는 우기입니다. 거의 매

일 한두 시간 정도 내리는 열대성 폭

우는 정말 대단합니다. 산 속에서 살

아가는 렌카 마을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

니다. 비가 오면 분주하게 농사하던 

일손을 멈추고 산 녘에서 비를 피하

곤 하지요. 비가 그친 후에 산모퉁이

에 내려진 아름다운 구름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지만 이들에게는 큰 감

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들의 

삶은 생존이기에 삶을 누릴 만한 여

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생존과 삶(을 누리는 것)은 확연

한 차이가 있지요. 삶을 누린다는 것

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 속에는 의

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아름다

움이 있지요. 그러나 생존은 그저 “

태어나다, 먹다, 죽다(nació, comió, 

murió)”의 본능적인 삶이지요. 이들

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에게는 늘 마

음속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

지요. 더 낮아지고 더 “단순한 삶”

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힘을 다하지

만….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Freedom of Simplicity”에

서 “단순한 삶은 전적인 하나님 의

존의 삶”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우리

의 삶에 뿌리내리면 철저한 하나님 

의존의 삶 즉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삶으로 그리는 복음”은 바

로 “단순한 삶”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네요.

 오늘 아침 살전1:6-7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

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

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묵상

하면서 생존의 땅에서 본능적으로 

원시적 삶을 살아가는 분들과 더불

어 살면서 “말씀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되어 이들에게 주님의 본을 보이

는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

니다. 부족하지만 단순한 삶으로 살

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단기선교

8월 한달 동안 메릴랜드 락빌장로

교회(1-8일), 필라 우리교회(8-13

일), 뉴욕선교교회(20-27일)에서 오

셔서 이 곳 산골마을을 섬겨 주셨습

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해 섬겨 주

셨는지요! 아름다운 섬김의 장의 좋

은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단기간

에 현장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었지

만, 감당할 수 없었던 사역들을 해주

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락빌장로교회 선교팀은 매일 “

마을에 두루 다니사 …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말씀대

로 산이시드로, 아자꾸알파, 몽케카

구아, 뿌에블로 비에호 마을에서 복

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선물

을 전달하였습니다. 선교의 핵심적 

사역이지요. 

△필라 우리교회는 라 우니온 지

역과 뭉케카구아 지역의 국민학교

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먼저 학교를 

점령(?)한 후에 아이들의 열렬한 환

영을 받으며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

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전략

의 좋은 모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뉴욕선교교회 단기팀은 영어권

과 한어권이 함께 아자꾸알파 교회

와 몽케카구아 교회에서 주로 사역

을 하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사역

(두 교회), 의료선교(아자꾸알피타, 

시프레스), 학교사역(시프레스, 아자

꾸알피타) 및 몽케카구아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컴퓨터 강의로 지역 사

회를 섬기는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몽케카구아 교회 지도자로 양육중

인 아구스틴 형제의 결혼식(20일)을 

위하여 수고해주셨습니다. 

 

몬데베르데 성경학교 사역

지난 달 기도편지에서 말씀드린 

몬테 베르데(Monte Verde) 성경학

교는 9월, 10월에 준비하여  11월부

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몬

테 베르데 지역은 Opalaca 지역으

로 주변에 약 30여개의 마을들이 있

습니다. 오지중의 오지이지요. 아무

도 돌아보지 않는 곳인데 저의 마음

과 기도 가운데 늘 함께 한 곳이지

요. 지난 번 한미장로교회 의료팀이 

오셔서 섬겨주셔서 사역이 활발하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

경이라 모든 일이 수월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역입니다. 

안토니오 곤자네스 목사님께서 현

장에서 수고해주실 것입니다. 안토

니오 목사님을 위하여 필라 우리교

회에서 오토바이를 기증해주셨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교회 개척 사역

앞으로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개

척하기 위하여 연구 조사하고 있습

니다. 현재 기도 가운데 있는 지역은 

La Union, Naranjo, Monte Verde 

인근 지역들입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10여 교회 및 

개인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몽케카구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0-80명이 예배

를 드립니다. 작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예

배당을 지을 땅을 구입했습니다. 작

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

시일반으로 모아주시면 우기가 끝

나는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

습니다. 저의 기도는 10여 교회들이 

참여하여 각 교회에서 2,000불을 후

원해 주시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교회 몫을 감당해 주시면 더 감

사하고요.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교

회가 세워지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방과후 학교 및 청소년 사역 준비(

컴퓨터 및 봉제)

방과후 학교는 10월부터 시작하

게 됩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 정도 

성경, 악기, 컴퓨터, 영어 교실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서 가르치고 있는 야디라 선생님께

서 헌신해주셨습니다. 컴퓨터 강의

를 위하여 뉴욕선교교회에서 컴퓨

터 5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

고 재봉틀은 인디아나 은혜장로교

회와 락빌장로교회에서 5대를 기증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욥

8:7)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

에 처음으로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

트롱이 말한 “Este es un pequeño 

paso el hombre, un salto gigantes-

co para la humanidad”(한 인간에

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

는 위대한 발자취이다”라는 말이 기

억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사

역들이 렌카 인디언들에게 큰 발자

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집

의 음식이 되며”(잠 27:27)

지난 달 첫 발걸음을 시작하였는

데 산페드로술라의 한 회사에서 양

을 7마리를 기증해 주셔서 여러 가

정에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양 

두 마리를 분양받은 할머니께서 “하

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

셨다”고 간증을 해주셔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

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염소의 젖

을 통하여 아이들이 영양 보충이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염소

와 함께 송아지도 분양을 하려고 합

니다. 말씀과 떡이 함께 하는 사역

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병아리 부화기를 구입하여 현재 시

험 가동 중입니다. 아이들의 “미래

를 심자” (Siembra futuro para los 

niños)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병

아리를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사역

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segyun-

jang@gmail.com).

 

장학금 사역

몽케카구아에 Milta라는 여자 아

이가 있습니다. 엄마 혼자 여덟 아

이를 키우고 있어서 학교를 중단하

고 가사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성경암송대회에서 시편 1편과 23편, 

에베소서 6장을 완벽하게 외워서 최

우수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로

마서 8장과 십계명(출20:3-17)을 

모두 외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수 있

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렌카 

마을과 온두라스를 섬기는 좋은 지

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Milta를 시

작으로 믿음이 좋은 아이들에게 장

학금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렌카 인디언을 섬기는

장세균 선교사 드림

<9면에서 계속>

그리고 29일부터 10월2일까지는 

토론토의 7개 교회에서 열리게 돼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7700km를 

횡단하는 대장정의 선교대회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한인선교사 외

에 목회자와 사모 및 전문인 특히 선

교헌신 후 은퇴한 선교사 등도 강사

로 참가해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통

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민족복음화

와 세계선교의 소명을 일깨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총장은 또 “이번 대회가 지난 

1880년 캐나다 선교사가 조선에 복

음의 씨앗을 뿌린지 100년 만에 열

렸던 1980년 여의도 세계선교대회

가 성령폭발을 통해 선교한국의 전

환점이 됐음을 감안할 때 이번 대회

를 통해서도 선교 헌신자들이 대거 

결신하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왔다”고 말하면서 지난 1, 2차 

대회에서 놀랍게도 수 백 명의 목회

자와 평신도들이 선교 헌신 대열에 

동참했었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토론토 선교대회 기간 중인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수정교회(주

권태 목사)에서는 ‘캐나다한인교회

선교협의회’가 발족하게 될 예정이

다. 본 협의회는 20개 교단 및 단체

장이 참석하며 서부지역에서도 총

대를 파견해 본 협의회의 창립에 참

여하게 된다. 

밴쿠버 지역에서는 밴쿠버중앙장

로교회(신다니엘 목사)와 밴쿠버헤

브론교회(송철웅 목사)가 주축이 돼 

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 캐나다세계한인선교대회> 

<7면에서 계속>

기독교가 가르쳐온 힘에 복종하는 

‘노예 도덕성’은 유럽문화를 파멸시

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

므로 그는 ‘신의 죽음’ 개념을 도입

하였다. 그는 더 이상 특정한 진리

란 없으며, 오로지 특정 사회를 위

한 상대적 진리만 존재한다고 거침

없이 주장하였다. 그로서 니체는 포

스트모던 해체주의자들의 선구자적

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매우 재미있는 현

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객관적 진리

를 부정하며 종교의 다원성을 주장

하는 포스트모던의 아집도 결코 만

만치 않다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

를 통해 드러난 포스트모던의 모습

은 어떠한가? 전통적 신앙과 개인의 

신앙은 거침없이 해체시키고, 공동

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극단적 

모습의 전통을 세우고 있다. 종교다

원주의자들은 이 공동체에 속한 모

두가 현재는 ‘다른 길’로 가고 있으

나 결국 ‘동일한 목적지’에 이를 것

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선교지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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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매일가정예배 

구약의 이스라엘은 언약백성으로 신약교회와 공동기
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통
치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나라의 모형입니다. 본문에 나
타난 왕권의 변화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하나
님은 친히 권위를 세우십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
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6). 위에 있
는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지혜

가 신자에게 있어야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나라를 중
심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권은 메시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왕
권은 영원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는 그
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씀으로 생명 안에서 왕 노
릇해야 합니다.  

본문에 북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죄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
는 배은망덕이었습니다(2). 모든 외교에 능란했지만 왕
의 본래 사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길
로 걸었을 때 자신은 물론, 관련된 그의 자녀들도 모두 죽
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고 나 
한 사람이 책임지고 회개하면 주님의 치료는 반드시 따

릅니다(요일1:7-9).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둘째 하
나님의 뜻이 세워졌습니다. 아합은 전사하고 그의 사돈 
아하시야도 형제들과 함께 방문길에 에후에게 죽임을 당
했습니다(10).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
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열
매를 맺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
혜로운 자입니다. 

아사랴가 16세에 왕이 돼 52년간 유다왕국을 다스렸
으나(21) 그의 통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첫째, 선지자
의 가르침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가 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여호와 앞에 정
직하게 행한 그가 교훈을 계속 따르지 못했습니다. 또 
친척관계인 이사야 같은 위대한 종을 알면서도 말씀 생
활화에 실패했습니다. 둘째, 일시적 교만이 문제였습니

다. 순간적 교만 때문에 화를 내며 분향하다 문둥이가 
돼 살다 죽었습니다. 농경정책에 성공하고 정치적 기반
을 다지고 신무기까지 개발해 국방을 든든히 했으나 자
신의 번성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빈궁할 때
나 번성할 때 잘 감당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로 
사는 지혜는 능력주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할 때만 가능
합니다(빌4:13).

본문은 현대선교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니
느웨 성의 대부흥을 일으킨 요나의 해외선교가 일어났습
니다. 농경정책과 해외사역에 성공한 여로보암 2세는 경
제적으로 부요했으나 생명의 주를 떠났습니다. 비록 악
한 왕이 주도할 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친히 이
루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생각에 유대주의가 팽배한 
점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불성실한 시대의 증거를 보였지

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니느웨의 부흥을 남기셨습니다. 
둘째, 성령의 선교를 보여줍니다. 요나의 단 한번의 전파
로 온 성이 송두리째 구원받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
면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계시를 보이신 까닭은(25) 구
원계시는 전 인류와 만물의 영원한 중심이기 때문입니
다.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안정권에 
들어갑시다. 

15절 말씀은 우리 시대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모든 악의 평가기준이 됐습니다. 남 유다는 다윗의 경외
신앙이 본이었다면 북쪽은 여로보암의 죄가 기준이 됐
습니다. 그의 죄는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
로 이방 신들을 경배하는 죄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그 시작이 번창해 그의 평생 벗어나지 못해 온 이스라엘
에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죄의 전염성은 매우 강

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자기는 물론 남 유대에도 가증
스러운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 영향은 신약의 신자의 
삶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
욕을 따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
인은 성령만을 전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동성애 죄로 
근심하는 우리 시대도 이 잣대로 자기의 죄를 살펴 겸손
하게 살아야합니다.   

12절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멸망원인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언약파기가 멸망의 주된 원인이었
습니다. 이것이 교만으로 나타남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지 않고 절대기준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면 사람의 목은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으나 교만한 자는 망합
니다. 둘째, 불순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복입니다. 불
신앙으로 치우친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대용물인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
다. 그리스도 안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 귀한 순종을 배
울 뿐 아니라 임마누엘하는 교제를 실제로 누립니다. 그
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약속된 복
을 받아 누려야합니다. 

메시야 왕권 (왕하9:1-13) 찬102장       월

아합의 죄 (왕하10:1-17) 찬337장 화

웃시야의 실책 (왕하14:17-25) 찬456장 수

구약의 선교 (왕하14:23-29) 찬268장  목

여로보암의 죄 (왕하15:1-18) 찬404장 금

불순종 (왕하18:1-16) 찬429장 토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현실적인 이슈 / 크리스천 리더십의 계발과 훈련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56)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

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

난 2회에 걸쳐 우리 1.5세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참된 크

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이슈(Issue of 

Leadership Development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 하

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크리스천 리더

십을 교육하는 일이 얼마나 절박하게 중요한 일인가를 

공감할 것을 촉구했으며 다음으로는 참된 크리스천 리

더십이란 세상적인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과 이웃을 향

해 있는 것이며 참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삶의 상황가운데서 우리의 사

역의 형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고취시키고 계발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

은 참된 크리스천 리더들이 된다는 것이고 참된 크리스

천 리더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실체적

인 장이 된다거나 혹은 담임목사가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나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든지 모

든 이들에게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

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다른 이들 또한 그 

본을 따르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사람(person of influ-

ence)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스 그룹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깊이 있는 영향을 끼

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 

헌신된 그런 리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이러한 참된 

크리스천 리더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크

리스천 리더십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교

육해야 할 기본적인 5단계를 소그룹 교육에 적용하여 소

개해 볼까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친구들에게 크리스천 리더들로

서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심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분야에서 각각의 분량대로 리더

로서 부르셨고 각각의 인생에 각각의 계획과 섭리가 존

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친구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하는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기 발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

들이 진지하고 정직하게 본인들의 강점과 장점, 그리고 

약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

램인데 충분한 정서적 인지적 영적인 통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안정성 그리고 상

호간의 신뢰가 보장된 소그룹 모임들을 적어도 2-3회 

정도 갖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첫 단계를 함께 소화한 소그룹 멤버들이 마지막 단계

까지 함께 도와가며 독려하며 서로서로를 리더들로 세

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진

지한 자아성찰이 가능한 연령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자신에 대해 정당화하거나 방어적이 되거나 혹

은 과신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겠지요. 

이 단계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그들의 삶 전 분야에 그

리고 세상 각처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깊이 있게 

깨닫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며 실제적

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계획하신바 자신들의 달

란트와 역량과 잠재력을 깨닫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천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근간이 되는 “신앙”을 공고히 다져주

는 단계입니다.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

여하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대부분 이미 최초의 회심

을 경험하고 일생을 통한 회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

을 것입니다(최초의 회심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의 유무

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러한 친구들은 이미 기독교 신

앙을 가진 친구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

계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의 영적, 생활

적 측면 모두가, 특히나 인격적 도덕적 측면이, 깊이 있

게 그리고 아주 공고하게 기독교 신앙에 기초할 수 있

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많은 다

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 참된 크

리스천 리더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들의 삶과 가치를 그리고 그들이 믿는 바

를 지켜 볼 것이며 이들은 그 세상을 향해 참된 크리스

천의 모습을 그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되어있는 바로 그

러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설사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친

구들이 있다 해도 이 단계의 교육은 많은 도전이 되리

라 믿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기독

교적 윤리를 체득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정의라는 윤리의 대전제가 소소한 일상에서도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이

를 이루어가는 일은 사실 일생이 걸려도 완성되기 어렵

겠으나 현실적인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약 4주정도의 소

그룹 훈련이 적당할 것입니다. 

먼저는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통해 기독교 윤리의 제

반을 익히고 구체적인 상황적 세부지침들을 숙지하고 

받아들이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롤 모델—예수 그

리스도와 성경속의 많은 리더들—을 제시하는 일도 빠

뜨려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수학공식을 외우듯 무조건적인 지식습득은 절대 

지양해야하며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납득하고 가슴

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입니다. 

다음 회에는 나머지 세 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계속>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리더의 소명의식 심어주기 

신앙 공고히 다지는 성경공부 및 성경적 롤 모델 제시

교 육 칼 럼
<5면에서 계속>

 사실 저도 기독교교육을 받고 자랐

습니다마는 대체로 기독교교육을 받고 

자란 신도들이 비교적 우유부단합니

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죄인가 아닌

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남보다 뒤떨

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앙도 행

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

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

의 결단을 나타내야합니다.

그런데 현대교육사조가 두잉(Do-

ing)을 먼저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체험되지 않은 것은 남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기억에도 남지 않을 뿐만이 아

니라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야 만이 오랫동안 잊

지 않고 내 삶에 직접적인 반응이 나타

나게 됩니다.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학습

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바로 학생입

니다. 교사는 학습안내자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

다.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행

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른들은 주

일예배라고 하는데 왜 아이들 예배를 

‘주일학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

다. 아이들을 어른들처럼 앉혀 놓고 설

교를 들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잠시를 

견디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고 옆 사람

에게 말을 걸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아

이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병든 

것입니다.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하고 생각하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이 고안되어야 합니다. 교

사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동적인 학습을 통해 아이가 그리스도

를 직접 만나고, 체험하도록 해야 합

니다.

연락처: (714)69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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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현 복음문

서선교회 회

장이며 LA 동

부 장 로 교 회 

협 동 목 사 인 

최낙일 목사

가 최근 “주일

을 거룩하게 

지킵시다”(도

서출판 영문)

를 출간했다. 

50년 동안

의 사역을 마

치고 5년 전 LA로 이주한 최 목사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며 교회가 점점 영적인 면

에서 멀어져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일성수’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본서를 

출간했다. 

총 170쪽으로 구성된 본서는 ‘주일을 거룩

하게 지킵시다’, ‘주일성수에 관한 성경구절

과 해석’, ‘주일 성수한 사례들’의 제하아래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구성돼 있으며 부록

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게재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첫 파트에는 주일성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피력했고, ‘주일성수에 관한 성경구절과 해

석’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주일성수에 관한 

구절들을 수록 설명했다. 또한 ‘주일 성수한 

사례들’의 파트에는 김우석 준장(장로)의 주

일 지킨 이야기, 만리동교회 김정순 집사 이

야기, 경찰서장부인이 주일 지킨 이야기, 경

남 거창 청년의 순교이야기, 서울대생의 주

일성수 이야기, 건국 북조선 초대 대의원 선

거 때 주일성수로 인한 핍박, 주일성수를 위

해서 숙청 받고 옥에 갇혔던 백준걸 목사님 

이야기 등 주변에서 보고 느낀 주일성수의 

실례와 축복들을 열거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50여 년간 목회를 

아쉽게 마감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몸소 

듣고 체험한 것을 책에 담았다. 본서는 개혁

주의 신앙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썼으며 부

록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기록했다. 칼빈

이 깨달은 독특한 교리인 칼빈주의 5대 교리

를 간단히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썼다. 이 

책을 보는 이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면 좋

겠다”고 저자의 출간 목적을 피력했다. 

본서에는 정성구 박사, 신복윤 목사, 최해

일 목사, 오성환 목사의 격려사와 추천의 글

도 수록되어 있다. 

저자 연락처: (213)989-0654
<이성자 기자>

50년 목회 간증 곁들여 
주일성수 중요성 강조 

새책소개

지은이 최낙일 목사

“파리는 유럽 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의 전진기지로 중요한 역

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교대

국으로서 한국의 미래선교에 큰 능력

을 발휘하게 될 지역이지요. 현재 파리 

시내 한인교회가 15개 정도 되는데 이

중 7개 교회가 새벽예배를 함께 드릴 

정도로 연합이 잘되고 있습니다.” 

파리(퐁뇌프장로교회)에서 목회하

는 김승천 목사가 집회 차 뉴욕을 방

문했다. 1987년 말 여행차 파리를 방

문한 김승천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

심으로 목회의 길을 걷게 됐다. 프랑스

에는 학생, 주재원, 대사관 직원 등 1만

5천명 정도가 거주하며 파리근교에 1

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러나 교회 출석

은 2천여 명. 한국인 숫자에 비해 저조

한 이유는 드러나고 싶어 하지 않는 개

인주의 때문이다. 그러나 한인교회들

은 잡음 없이 잘 연합하고 있다. 

다음은 김승천 목사와의 일문일답.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목회적 비전은 프랑스와 유럽 목회

사역을 잘 성장시키는 것이다. 불어권 

아프리카를 겨냥한 유럽선교정보센터

(CIME)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교회들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성과주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파리에서 걸러

줄 수 있는 브리지 역할을 하고 싶다. 

파리는 2세 선교의 좋은 자원을 가

졌다. 즉, 불어권 선교와 모슬렘 선교 

두 가지를 묶어서 할 수 있다. 현재 유

럽에는 재 복음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순복음교회를 빌려 유럽 

재복음화 선교컨퍼런스를 가졌다. 다

시 한번 유럽 복음화의 불길을 붙일 수 

있는가가 최대 선교이슈였다. 현지 지

도자를 초청해서 매달 선교 세미나도 

개최한다. 프랑스 교단 신학교 관계자

들도 한국교회에 관심이 많다. 또 한국

인이면서 프랑스 교회를 목회하는 2세

가 있고 1세 중에도 있다. 2세들을 잘 

길러서 도전을 주기 위해 유러비젼 포

럼을 매년 한다. 내년 코딤넷(선교동원

가) 선교한국 전문가들이 파리에서 회

의를 하는데 파리 젊은이들이 선교에 

많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가장 기뻐

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교 사역

지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나오기

를 기대하신다. 그러나 선교지는 할일 

없는 사람들의 집결지가 아니다. 지금

까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선교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선교지에

서의 시행착오들을 무용담을 지나 영

웅담처럼 이야기 할 때가 있었다. 그러

나 지금은 아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 

준비에도 부족은 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실책은 그만큼 선

교를 더디게 한다. 

선교는 언어의 준비만 필요한 게 아

니다. 문화도 알아야 하고 그들의 필요

도 알아야 한다. 복음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전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준

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도 가보지 

않고 그냥 선교지에 도착해서 부딪히

기 보다는 몇 번에 걸친 답사와 문화의 

적응 훈련을 갖고 전략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좋겠다.

또 선교는 돈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

므로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면 우선 

선교사역보다는 후원자들의 모집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다. 오랜 

시간 비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기

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으며 선교 사역

을 시작하면 좋겠다. 

선교사들 중에는 관계성이 약한 분

들이 너무 많다. 훈련되지 않은 까닭

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가족이

나 목회자들부터 비전의 동역자를 삼

고 친족과 친구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게 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 훈련을 잘 

가지며 선교사를 꿈꾸면 좋겠다. 물론 

모든 준비보다 우선하는 것은 늘 맑고

도 뜨거운 영성이며 하나님을 사랑하

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나 미주 한인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한국 교회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충

만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 다만 외국에서 오랜 시간 사역하

면서 한국 교회를 볼 때 너무 본질로부

터 먼 것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많

이 보게 된다. 

개인적으로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입

장은 아니다. 그러나 대형 건축물에 집

착하는 것은 지금의 지향점이 아니라

고 생각한다. 대형교회를 이루기 위해

서 대형 건축물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한국 교

회는 대형 예배당 건축과 교회의 역동

성을 바꾸고 있다. 유럽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많은 성당

들과 교회들이 건물의 무게 때문에라

도 변화를 꽤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종

종 한다. 지금까지 방문한 한국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교회는 정말 건축하

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교회가 

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요즘 미국이나 혹은 해외에 있는 목

회자들이 한국 교회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복음의 열정이 뜨겁고 목회적 관

점이 분명한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

회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미주 한

인교회들 중에는 한국보다 더 한국적

인 교회도 있고, 역동적이고 새로운 교

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

한다. 

엘리야의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담겨 두신 것처럼 모든 

목회자들이 퇴행하는 관점을 가진 것

은 아니다. 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하

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

족,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진정성

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많

은 목회자들이 세계 구석구석에 있다

는 것을 믿는다.

  
-그 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

과 비전이 있다면?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드림팀”이라

는 책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

되는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

해 공동체의 울타리를 허무는 사상의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고 사단의 세력

으로부터 교회를 더욱 공교하게 지켜

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한다. 그보다는 믿음 없는 성도

들이 더 두려운 것이고 그 심각성을 모

르는 교회가 더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

의 심판은 언제나 그 시대나 상황이 악

해서라기보다는 그 속에 찾으시는 믿

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바로 구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 망한

다면 모르겠지만...

  

* 김승천 목사는 1987년 도불했으

며  유럽선교정보센터(CIME) 대표, 

KOSTE 유럽 후원이사장, 퐁뇌프장로

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파리

지성’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저서로

는 “왼손 돕는 오른손”, “뒷문을 막아

라” 등이 있다. 부인 인선애 사모와 성

지, 성식, 성아 1남2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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